
주후 2014년 6월 21일 (토)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제 1488호□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실제적으로, 모든 교회들은 교인

들을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공동체에 관여할 수 있

는가를 고민한다. 그만큼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단지 예배까지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닌 교회 사역들이나 

소그룹 공동체에 참가하게 해 하나

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확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

로, 예배에는 나타나지만, 섬김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은 대

부분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

고 쉽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이러한 추정은 위험한 발상이

다. 모두가 동일한 이유로 섬김을 

거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이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 이유들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이들을 이해하

면서 온전한 교인으로 준비시킬 수 

있게 된다.

1. 어떤 교인들은 자신들이 쓸모

가 없다고 여긴다.

교인들 중에서는 과연 자신이 사

역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무런 은사나 재능도 없기 때문에 

지레 물러선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역에 도움을 줄만한 역량이 없

고, 사역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성

직자’만이 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난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역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부르

심을 이미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

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베드

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고, 분명하게 모든 크리

스천들의 섬김에 대해 권면하고 있

다

반드시 “만인제사장설”을 끄집어

내지 않아도, ‘성직자’나 ‘평신도’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 단지 사

역의 종류만이 다를 뿐이다. 회개

와 동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

를 받는다. 바로 이 순간이 사역에 

대한 소명이지, 특별한 순간이나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

니다. 자신을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접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

한 사역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

 
2. 교회에서 상처들을 받았기 때

문이다.

교회공동체에는 상처받은 사람

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상처를 받

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 중 일부는 교회에서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처들을 받았다. 가

장 나쁜 상황에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상황

에서 사역과 섬김을 다했다. 그러

나 이러한 과거(?)때문에, 사역과 

봉사를 주저하고 몸을 사리게 된

다. 바로 치유와 도움이 이들을 다

시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

이 된다. 

만약 자신의 언행으로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 현재의 교회로 이동했

다면, 우선순위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로 이

들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 이들을 먼저 섬기

게 되면 이들은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3. 정말로 게으른 사람들이기 때

문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

은 정말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 이들은 다른 교인들이 자신의 

몫까지도 다 감당하기만을 바란다. 

그냥 교인의 의무보다는 권리만을 

누리기를 원한다. 

<3면으로 계속>

게으름, 상처, 쓸모없음의 벽을 허물라!
익스체인지, 교인들이 교회사역에 관여하지 않는 3가지 원인 소개

유교적 근본가치 활성화에 하나님 
필요!

2면

이슬람권, 배교금지법과 불경죄 시행 

3면

인터뷰
정관일 목사(KAPC) 총회장)

16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7면

금주의 기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생활

을 바라보는 예표입니다, 믿음으

로 충성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

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

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7장 24절)

2014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강사 고훈 목사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의 최대 연례행사인 2014할렐루야뉴욕

복음화대회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를 

강사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김승희 목사는 첫날 대회장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의 흔적이 여전

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

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

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

나님이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과 풍성한 삶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첫날은 황영송 목사의 인도로 뉴욕수정성결교회 경배와 찬양, 대회

사 김승희 목사, 특별찬양 신남섭 이요한, 기도 이규섭 목사, 성경봉독 

김주열 장로, 찬양 퀸즈한인교회 찬양대, 강사소개 송병기 목사, 설교 

고훈 목사, 헌금기도 한재홍 목사, 특송 뉴욕목사합창단, 광고 송일권 

목사, 축도 황동익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월호 사고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산에서 목회는 하고 있는 고훈 

목사는 “디아스포라여, 당신은 예배다”((롬12:1-2)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지난 두 달 동안 웃지 못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14명의 학생이 수

학여행을 갔는데 그중 12명이 사망했다. 대한민국이 진도 앞바다에 빠

져있는 것 같다. 한국이 이렇게 못났나. 그렇지 않다. 환난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자작시 ‘내 조국 코

리아여 영원하게 하소서’를 낭독했다. 

고 목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간증을 열거하면서 “예배는 생명이

며 그중에 찬양은 맥박이고 삶의 윤활유”라고 강조하고 “기도는 호흡

인데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애통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하

신다”고 말했다. 또 “뉴욕에서 이민 역사를 이루려면 자녀들을 잘 가르

치라”고 당부했다.

둘째 날은 문석호 목사 인도로 뉴욕밀알선교단 경배와 찬양, 장학금 

전달식 김승희 목사, 특송 케리그마중창단, 기도 김성국 목사, 성경봉독 

이상호 집사, 찬양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설교 고훈 목사(“디아스포라

여,당신은 십자가다”, 마16:24), 헌금기도 최창섭 목사, 특송 뉴욕권사

선교합창단, 광고 김홍석 목사, 축도 김종훈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장학금은 18명에게 각각 5백 달러씩 수여됐다. 

<2면으로 계속>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지만 왜 예배를 드리기 무섭게 떠나는가?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다. 그렇다면 왜? 이유는 여

러 가지일 수 있다. 어찌 됐든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인 혼자

만의 영적 만족이나 갈증을 해갈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엇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관여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가 라는 물음은 교

회가 어떠한 위기에 직면했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할 것인

가라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한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 자매지인 익스체인지(Exchange)는 사람들이 교

회에 관여하지 않는 3가지 주된 원인들을 밝혀준다(3 Reasons People 

Are Not Involved in Your Church: Not everyone avoids serving the 

church for the same reason).

교인들을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수 있도록 하

는것이 바람직하다

“디아스포라여, 당신은 예배다/

    십자가다/성령의 사람이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의 고향

에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대형 교

회가 세워질 예정이었다. 취푸의 향

리들은 그곳에 들어서는 교회가 기

독교를 중국 문화에 통합시키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공자 사

당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136피트 

높이의 건물을 세우는 그 프로젝트

를 비난했다. 그들은 그 프로젝트를 

외세의 신앙이 중국을 위협하는 구

체적인 상징으로 보았다.

결국 그 교회 프로젝트는 2011년

에 중단됐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교

가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신

앙 체계인 만큼, 두 진영의 사상가

들은 둘의 관계 형성 가능성을 두고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 난  3 월 에  차 이 나 소 스

(ChinaSource)는 학술지에서 이 주

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최근 고든콘웰신학교와 옥스퍼드

선교연구센터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에서는 유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

이 함께 모여 새로운 대화를 시작했

다. 그 결과, 두 진영은 “관계 형성

의 온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든

콘웰 세계선교센터 디렉터 겸 로잔

운동 동아시아담당 부디렉터인 데

이비드 로는 말했다. “최근에야 비

로소 중국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더 

나은 통합을 위한 신중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고 퍼듀대학교 종교와

중국사회센터 디렉터인 펭강 양은 

말했다.

유학자들이 점차 그들의 신념 체

계가 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기

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때가 무르익

었다”고 글로벌차이나센터(Global 

China Center) 디렉터인 라이트 도

일은 말했다. 일부는 유교가 불교와 

도교, 이슬람, 가톨릭, 개신교와 나

란히 중국의 공인 종교로 부활하기

를 바란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유

교를 단지 “도덕체계”로 볼 뿐이라

고 양은 말했다. 한편, 그는 교회들

은 유교와 경쟁하거나 유교를 대체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유교를 

활성화시키고 개혁시키려고 노력해

야 하며, 유교적 맥락 안에서 복음

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교와 기독교

의 공통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도일에 의하면, 유교와 기독

교 사이에 양립 가능한 가르침에는 

공자의 황금률도 있다. “남이 네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

도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인과 의, 

효, 근면도 기독교와 나란히 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도일은 “근본적으로 양립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유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며 물질적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도인들이 유교의 이 두 가치

를 수용하게 되면 “인본주의”에 경

도되고 신앙보다 도덕을 우위에 두

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그는 말

했다.

바울이 알 수 없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

독교는 유교의 ‘천(天)’개념에 초점

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양은 말

했다. 그는 유교가 중국적인 기독교 

신학을 위한 기초가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독교의 메시

지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석된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는 유럽이나 고

대 그리스 문화에 기초한 기존의 신

학으로부터 기독교적 메시지를 뚜

렷하게 구별 짓는 무엇인가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은 말했다. 

“유교가 신학적 사고를 위한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유교는 우리

의 기독교적 메시지 이해를 더욱 살

찌울 것이다.”

결론으로, 다수의 중국 그리스도

인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

의를 잘 모른다. 그러나 “지성의 영

역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많은 사람

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로는 말했

다. “평균적인 사람은 ‘나는 유교인

인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나

는 둘 다이거나, 아니면 둘을 조금

씩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다.”
<1면에서 계속>

마지막 날은 김석형 목사 인도로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 기도 김재열 

목사, 특송 유경화, 성경봉독 박영

진 장로, 찬양 프라미스 성가대, 설

교 고훈 목사(“디아스포라여, 당신

은 성령의 사람이다”, 고전12:1-3), 

헌금기도 이주익 장로, 특송 뉴욕

장로성가단, 선언문 낭독 이재덕 

목사, 특별찬양 어린이할렐루야대

회 어린이 합창, 광고 장경혜 목사, 

축도 김남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이날 낭독된 선언문은 개인과 가

정, 교회, 교계, 선교, 이단, 사회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선포했다. 또 이철희 목사가 3일간 

수화통역을 했다.

한편 같은 시간에 옆 건물에서 알

렌 우 목사와 심혜진 목사를 강사

로 어린이 대회가 열렸으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참가 어린이들이 

본 대회장에서 교사들과 함께 율동

합창을 했다.

강사 고훈 목사는 9일 한국출발

에 앞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했다.[본지 10

면기사 참조]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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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하나님과 함께 춤을!

뉴스위크지가 21세기의 C. S. 

Lewis라고 칭찬하고 달라스 윌

라드가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목회자라 격찬한 뉴욕 맨해튼의 

리디머장로교회 담임인 팀 켈러 

목사가 쓴 책 중에 “왕의 십자가”

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의 춤을 추는 장면이라고 하였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

기 위해 인간 세례 요한에게 기꺼

이 세례를 받으신다. 성부께서는 그 아들을 칭찬하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의 형체로 고요히 그 자리에 임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합당

한 묘사인가! 그러면서 팀 켈러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춤추

시는 하나님의 춤 속에 함께 뛰어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자

의 행복이 신앙생활의 축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도 둘로 나뉜다. 구약 성경에 동시대에 살았

던 사울과 다윗처럼. 사울과 다윗은 어떤 면에서 출발점이 비슷하

다. 사울은 개인은 탁월하였지만 사울이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에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에 속하였다. 이것은 다

윗이 비록 탁월한 지파의 출신이었지만 그 가정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막내였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은 모두 시작점에

서 겸손했다는 사실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

다. 이후 그들이 걸어간 길은 너무나도 달랐다. 사울은 왕이 된 이

후에 급속히 교만해졌다. 왕이 되었으니 제사쯤이야 자기도 집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

를 세우기에 바빴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만 할뿐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자기만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

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될 기미가 보이면 이유 불문하고 

그 싹부터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천하였다. 사울은 절대 하나

님과 춤추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나 홀로 춤을’ 추는 사람이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끝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는 자체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 그저 자기 앞의 일에 충실할 뿐이

었다. 사울의 눈에 들어 군대의 장이 되었다가 그의 시기로 천부장

으로 강등되었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사울을 피

해 다니며 고생이 극심했지만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앞세워 그를 

죽이거나 죽이는 일을 방조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무기력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

가기만 하면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나라

가 스스로 붕괴될 때까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다윗이 피동적이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함

께 춤추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신다면 그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실

로 하나님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였다.

몇 주 전에 우리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하였다. 20명 후보 중에 16

명은 당선되고 4명이 낙선되었다. 사실 직분자를 선출할 때마다 적

잖은 후유증을 경험했던 우리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새로운 지역으로 이

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고 교인들 중 다수가 바뀐 형편이

라 고민은 더 깊었다. 그래서 목사 입장은 다 당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교인들에게 전체를 지지하는 쪽으로 부탁하며 선거운

동 아닌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 결과 대다수가 당선되었으니 얼마

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낙선한 이들이다. 
<7면으로 계속>

유교적 근본가치 활성화에 하나님 필요!
CT, ‘유교가 중국내 기독교적 메시지 이해에 도움’ 보도

“지성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논쟁” 많은 중국인들에 영향 미쳐

바울의 아테네 전도와 동일방식으로 유교 ‘천(天)’개념에 초점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도덕

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가’라는 질

문을 던졌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 1위에 중국이 올

랐다.

65년 동안 무신론적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니 그리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베이징에 거주하는 퓰리처상 수상자

인 저널리스트 이안 존슨은 해당 질문이 중국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샹

띠’(shangdi/上帝)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용어는 현대 중국에

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만 거의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중국인 수가 “실제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많

았다”는 사실은 최근 그리스도인이 6000만 명에서 1억 명(인구의 4%에

서 7%)으로 추산되는 중국이 조만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기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

는 일이다. 그러나 유교의 본산인 중국은, 이제 기독교가 중국 문화에 통

합돼 하늘의 이치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는 증거가 오히려 유교의 근본 가치들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진

행되고 있다고,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최근 보도하고 있다(A New 

(and Old) Worldview Divides China's Christians As Communism 

Fades: Is Confucianism a rival religion? A moral system ripe for 

integration?).



<1면에서 계속>

자신이 바로 사역의 대상이지, 

사역의 주체가 되지를 바라지는 

않는다. 교회에는 이처럼 아기 

같은 초신자들이 정말 많이 있

다.  

이 점은 바로 인간 본성 중 한 

부분이다. 교회를 마치 쇼핑몰에 

온 것처럼 소비자로 오며, 동반

자나 짝꿍으로 오지 않는다. 그

러나 성경은 이들을 부지런한 종

으로 만들 것을 권한다. 한마디

로, 게으름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게으름은 중독성이 강하고 전

염되기에 교회에 독이 된다. 모

두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일하는 것을 원하겠는가? 

게으름이 교정되지 않으면 그 교

회는 오직 소수만이 계속 사역하

게 됨으로 탈진하게 돼 결국에는 

아무도 사역에 관여하지 않게 된

다. 

결론으로, 성경적인 교회는 먼

저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

회’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되 격

리되지 않고, 울타리를 허물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유연함과 

단호함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는 

교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떠난 자와 

교회에 남아있는 자 모두가 꿈꾸

고 바라는 현재와 미래가 될 수 

있다. 

배교금지법과 참람죄는 역사

의 부산물로, 어떻게 보면 구태의

연한 사라져야할 관습이기도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국가들에서 이러한 법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모순이기도 

하다. 지난 5월초, 수단의 미대사

관에서는 수단 당국이 임신한 여

성에게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

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결국 감옥

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 파

기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TV 방송

국을 불경죄로 엄중하게 처벌하

겠다고 경고했다. 바로 신적인 존

재를 경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퓨리서치의 2012년 분

석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거의 

22% 정도의 국가들에서는 배교

금지법이나 정책들을 가지고 있

고, 11%는 배교하는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들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교

는 반역죄로 이에 따르는 처벌은 

벌금에서 사형에 이를 정도로 다

양하다.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가 배

교금지법과 참람죄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즉 70%

의 국가들에서 참람죄를 형사처

벌하고 있고, 60%는 배교자를 처

벌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재미

있는 점은 배교금지법이 지구촌

에서 오직 2개 지역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 반면에 참람죄는 지구

촌 거의 심지어는 유럽(16%)과 

북남미대륙(31%)에서까지도 시

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죄의 성격상 배교나 참람에 대

한 처벌은 정부 주도로 행해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지구촌 29%의 국가들에서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인구

비율은 지구 인구의 64%를 차지

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불경죄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다. 영국이 식민지

로 파키스탄을 지배했을 당시, 종

교적인 신념들을 모욕하는 경우

에만 처벌했던 유산이 1947년 독

립되고 나서 오히려 더욱 강화돼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2012년에

만 24개 이상의 불경/참람죄가 

법원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18% 

정도의 국가에서 2012년에 파키

스탄과 같이 참람/불경죄를 처벌

하는 법이 있었다. 그리고 유럽 

45개 국가들에서도 16%정도가 

최근까지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

었다. 결국 2012년 11월, 네덜란

드 국회는 불경/참람법(1930년

에 입안돼 반세기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을 폐기했다.

북중남미에서도 35개 국가들 

중에서 31%인 11개 국가가 동일

한 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바

하마에서는 불경하거나 참람된 

내용을 팔거나 출판하는 경우, 2

년간 투옥시킬 수도 있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안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 미국 몇개 주

들에서, 매사추세츠, 미시간 주는 

아직까지 서적에 관한 불경/참람

죄를 방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헌법 1조

항에 따라 유사한 법안이 실제 효

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남미에서 페루연방법은 미국

과 마찬가지로 제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정부는 불경죄를 막

을 수 있는 처벌책을 가지고 있

다. 2012년 10월, 페루 리마 당국

은 공공 예술 전시장을 폐쇄시켰

다. 그 이유는 바로 나체 예수 그

리스도 조형물이 전시됐고, 이를 

본 종교 그룹들이 이를 불경이라

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배교금지법은 지구촌

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직 21개 국가에서만 발견된다. 

즉 수단과 중동-북아프리카 지

역에서는 성행하고 있지만 아시

아-태평양권에서는 10% 그리고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에서

는 8%만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

다. 유럽이나 북남미권에서는 배

교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슬람권에서 배교는 행위 또는 입의 말로 이슬람 종교를 거부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배교의 행위는 이슬람에 대한 자신의 지

지를 끝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의 근본적인 신조를 거부할 때, 

또는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배교의 행위인데, 그러한 행위는 이슬람

에서 중대한 죄이다. 공식적으로 일단 개인이 무슬림이 되면 그는 철

회할 수 없다. 배교를 계속하면 부인은 이혼해야하며 재산은 몰수되

며 자녀들은 빼앗긴다. 그는 재혼할 수 없다. 대신에 법정에 서고 사

형을 선고 받는다. 회개하면 부인과 자녀에게 돌아가며 재혼이 허용

된다. 또한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자는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퓨포럼 리서치에서는 아직까지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위

와 같이 배교금지법(Apostasy Law)과 불경(참람죄, Blasphemy)

죄들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슬람권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Which countries still outlaw apostasy and blasph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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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1편   : 인생의 밤중에 밤하늘의 언약의 별들을 바라보라

‘시편’은혜 나누기

시편 111편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용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9절에는 “그 언약

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리고 10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

로다”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생물처럼 식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하

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필요하면 하늘에서 물도 주시고, 태양의 빛과 열, 땅

으로부터는 자양분을 흡수케 하시는 등, 식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를 풍성하게 누리고 삽니다.

하물며 식물보다도 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습

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셔서 이끌어주고 계

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시121:4).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28:20).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징을 구름 사이에 무지개로 두셨습니다(창9:13).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다는 말은 ‘네가 나의 약속 안에 산

다, 약속의 보호 속에서 네가 산다’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두고, 자손을 그 별처럼 많게 하겠다

고 약속하셨을 때(창15:5),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 하나님

이 저렇게 약속하셨지, 나의 당대와 자손들을 저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

셨지” 하며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창12:7)고 하신 그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광야입니다. 살

기에 아주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기근이 심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

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곳, 전능하신 이의 약속, 수많은 약속을 내가 너의 생애

에 베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우리들을 다 아브라함

의 자손이라 하시고(갈3:29),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각박하고 어려움, 불경기, 질병과 어두움의 세력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7년 풍년과 같이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 너를 돌보아준다는 내 약속이 너의 걱정보다 수십 배 더 많고 크다”

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어두움보다도 하나님이 두신 별빛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네 생애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언약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이 많은 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까? 이 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홍해를 

만나도, 광야를 만나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

도 그보다도 큰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

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백성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언약백성인 우

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신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근

심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

습니다(고후7:10).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방

법으로 이루실 것인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

시 이루실 것이니,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 우리의 삶입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세상 사

람들은 걱정과 염려와 사망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 그 다음 천국에 가서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

혜입니까?

이슬람권, 배교금지법과 불경죄 시행 
퓨포럼, 2012년까지 사라져야하는 법안 시행 지역 발표



마켓에서 만난 어느 분과 인연이 

되어 이웃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과도 서로 친분이 

있던 터이라 서로 교제가 한결 편

안하였습니다. 어느 듯 아내와 권

사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

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났지만 그의 심경엔 아무런 

동요나 변화도 없었습니다. 권사님

은 실망하시며 권유를 포기하셨지

만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아내

는 틈틈이 정성을 쏟아 붓곤 하였

습니다. 

그 분 곁에는 많은 분들이 계십

니다. 워낙 대접하기를 즐겨할 뿐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고 어려운 일을 부탁

받으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줍

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모든 분

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분이 신앙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하며 모두가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그 분이 처음 교회를 접한 것은 

어릴 때 농촌마을에 있는 작은 예

배당에 놀러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친구들 손에 이끌리어 간 작은 예

배당 안에는 키가 장대하게 크고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

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멀리서 바라 볼뿐 차마 가까

이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고 합니다. 올갠 반주를 하시면서 

“예수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

세.....” 찬송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차마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 밖에서 흘끔 흘끔 바라보면 

선교사님은 더욱 큰 목소리로 찬

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줍은 아

이들이 밖에 있는 것을 눈치 채시

고 찬송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그렇게 크게 부르셨

을 것이라고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께서 잣을 따기 

위해 나무에 오르시다가 떨어졌

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잣

나무에 올라 잣을 따다가 몰래몰

래 선교사님 부엌 부뚜막 위에 올

려놓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분은 선교사님이 그 잣을 

드셨는지 궁금해서 살금살금 부엌

으로 다가갔더니 부뚜막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더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주치면 행

여 도망가서 다시는 안 올까봐 밥

을 먹을 동안 기척도 하지 않으시

고 잣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갚

으셨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

로도 가끔 선교사님의 부뚜막에는 

밥상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선

교사님은 텃밭에 농사를 지으셨는

데 거둬드린 농산물을 마을에 어려

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

답니다. 늘 멀리서 다정하게 바라

보시던 선교사님을 지금도 잊을 수

가 없다고 하십니다. 얼마다 한국

어에 능통하신지 원래 백인들도 언

어가 같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분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교회

는 다정한 아버지 같은 선교사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성장하면서 만난 교인들은 그에

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했다고 말

합니다. 오래전 칼럼에 잠깐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주일아침 식

사를 하기 위해 햄버거 가게에 갔

었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시켜 먹

으려 하니 한 신사가 그분에게 다

가와 교회 다닐 것을 권유하며 다

정하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잠

시 후 홈리스로 보이는 사람이 와

서 구걸을 하자 “재수 없어 저리 꺼

져!”라고 하며 냉정하게 박대하더

니 식사를 마치고는 옆에 있는 교

회로 유유히 들어가더라는 것입니

다. 그날 아침 햄버거 가게에서 겪

었던 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

해 교회로 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

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까?”라는 제목으로 한국 유수대학 

정치학 교수께서 비판의 글을 올렸

습니다. 그는 시평을 통해 말하기

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금 아픈 곳이며, 한 곳이 아프면 

그곳을 치료하기 전까지 온몸이 아

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요, 

무너진 공동체라 말하면서 우는 자

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인간

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체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생

겨난 아픈 사람들은 마땅히 온 사

회가 달려들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신의 아픔을 

치료해줄 영적 치료자와 몸의 아픈 

곳을 치료할 의사가 공동체의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영적인 치

료를 맡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물

질 중심적으로 향해 있는 것에 대

해 비판하면서 구원과 상생의 길

을 가는 교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

장합니다. 

어린 시절 그 분을 사랑으로 감

싸주던 파란 눈의 선교사가 젊음

을 희생하며 농촌에서 자신이 키

운 곡식을 나누어가며 복음을 전하

던 것 같이 오늘도 무너진 공동체, 

아파하는 사회를 위해 따뜻한 사랑

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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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파란 눈의 선교사

책임감이란 “맡아서 해야 할 임

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라고 국립표준국어 사전이 정의하

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책임이라

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사가 

오가는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6일 한국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참사사건

에서 우리는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

의 결과가 300여명의 존귀한 생명

들을 진도 앞 바다에 수장시키고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가족들의 가

슴에 묻는 뼈아픈 사건을 가져왔습

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무

슨 말로나 물질로도 보상될 수 없

고 표현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져왔고, 온 국민의 애도와 함께 

분노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선장과 승무원

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선장

과 승무원 8명은 지난 4월 16일 아

침 8시 52분 조타실에 모여 탈출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닫이 방식

인 선박의 문은 물에 잠길 경우 수

압 때문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선

박의 2층 높이인 침수한계선까지 

물이 차오르면 배를 버리기로 했다

는 것입니다. 복원력을 잃은 배는 

전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준석 

선장은 “승무원들만 어떻게든 살아

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승

객을 살릴 방법과 조치를 취하기보

다는 자신들만 살 방법만을 생각했

다니 이것이 객주가 도전이 된 것

이고, 확실하게 책임감을  버린 사

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칸

트는 “인격은 책임 능력”이라는 말

을 했는데,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

원들은 인격이 파산된 사람들의 모

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책임감을 버릴 

때 세월호에서 일어난 비극이 일어

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책임감

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장에 나

타 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불순

종이 인류비극의 원인이었다는 것

으로 익히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면

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

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을 책임감

을 저버린 결과로 인류에게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비극의 결과를 가

져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범한 죄

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

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

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

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주었기 때

문이라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

습니다. 먹고 안 먹는 것은 자기 의

사에 결정되는 것인데, 자신이 먹

은 것을 하와 때문이라고 남을 탓

했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은근히 

원망과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마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

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

면서 남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관

계도 악화된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죄악 때문에 인간세상에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게 되었

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책임을 감당

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 곳에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좋은 관계가 

생길 수 있지 책임회피에는 파괴적

이고 살인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미 인

류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한 아담 부부의 불화의 

관계는 그 집안에는 형 가인이 동

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

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생산하는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에 인간이 사로잡히게 될 때 

불행을 가져오고 마는 것임을 깨닫

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할 만큼 사랑했지

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전가

시키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

다. 

남녀가 세기적인 사랑을 하여 결

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해도 

사랑의 감정은 세월이 흐름에 따

라 식어져 간다는 것을 너무나 삶

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식기 

전에 책임지는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감정을 관계보다 항상 앞세

우게 되어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상대를 평가하고 탓하는 관계

가 되어 서로가 힘들어지고 결국 

갈라서기 까지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감정에 좌우

되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상대를 탓하기보다 

책임 질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

늘 우리는 사건과 역사에서 배우는 

겸손을 갖지 못하면 개인이든, 교

회이든, 국가이든 꼭 같은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어리석고 비극적인 

개인과 단체와 국가와 국민이 된다

는 것을 심각하게 레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재임 시

절에 있었던 편지 한 장이 공개되

었습니다. 남북전쟁 때 게티스버그 

전투를 마치고 미드 장군에게 총공

격 명령을 내렸는데, 그 편지는 아

주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

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이요, 만

약 실패한다면 실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만약 작전이 실패하

면 장군은 링컨의 명령이었다고 말

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

시오.” 책임은 자신이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는 링컨의 마음씀이,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 받는 이유

가 아닐까요.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범죄와 식어진 사랑을 탓하지 않으

시고 주님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짊

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하신 것은 사랑을 관계로 회복시키

고 승화시키신 놀라운 교훈을 오

늘 우리 인류에게 하고 있는 것입

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

리는 남을 탓하고, 평가하고 판단

하는 감정이 항상 앞서는 모습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이 

되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격의 크리스천

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각성하게 우리의 의식에 각인되어

야 하는 것은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아주 파렴치하고 수준이하의 

저능한 판단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

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아담 자신이 해놓고 책임

은 아내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수준이 결국은 인류에게 엄청난 고

통과 슬픔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

진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자신의 범죄와 실수를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개인과 국

민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레바논

에 해병대를 배치했다가 테러리스

터의 자살 폭탄공격으로 숙소가 무

너져 무려 230여명이 장병이 몰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 총사령관

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이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 국민은 그 누구도 레이

건 대통령을 향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

실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

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오히려 

더 단결하여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

해주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

이 아주 돋보여진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7면으로 계속>

책임감

푸/ 른/ 초/ 장 
김수명 목사

(타코마한인장로교회 원로)

(창세기 3:9-13)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목   회

Q: 신학교를 몇년전 졸업하고 부목사로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현재 개척교

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설립되고 성장 부흥하여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목사님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다우니에서 신 목사

A: 갈수록 교회개척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

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수없이 개척한 개척전도자입니다. 

‘맨땅에 헤딩’하여 어렵게 시작해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 부흥해가는 교회

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You can do that!).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첫째 교인들에게 교회의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봅

니다. 교회의 비전은 개척자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이요 건축자의 손에 

들려진 설계조감도와 같은 것입니다. 달라스신학교의 오브리 말퍼스 교수의 

말처럼 “비전은 행해질 수 있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할 미래에 대한 선명하고

도 도전적인 그림”입니다.

둘째는 개척동지를 10-20명 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교회비전을 이

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라.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

다. 동지를 찾아라. 없다면 만들라.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기독교에 대

해  이야기 하는 바가 전혀 없다.” 

불신자 전도로 유명한 새들백교회의 릭워렌 목사는 세례를 받는 새신자에

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교회에 끌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건물이

나 흥미로운 행사들 때문이라는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

답은 “저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개척멤버 확보를 위해 조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

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개척의 동지를 만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

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루디아처럼 에바브라에게 빌레몬처

럼 말입니다. 개척교회가 성장 발전해 나가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

화 속의 명탐정 콜롬보처럼 수사가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특유의 큰 코를 킁

킁거리며 반드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처

음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법론은 통하지 않습니다. 빨리 사람을 모으려

고 꼼수나 변칙은 실패의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뿐입니다. 조급한 마음

을 비우고 정로로 가야 합니다.

둘째는 생각을 전환하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급변

하는 시대 21세기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19세

기 목사, 20세기 목사가 어떻게 21세기 교인을 가르칠 수 있는가? 누가 남아

있겠는가?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언제나 개혁적이고 창조적이고 감

동적인 생각을 창출해야 합니다. 시대의 개척자로 알려진 조용기 목사에게 어

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고 묻는 후배에게 “Find need & Meet need! 

필요를 찾아라 그리고 필요를 만족시켜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워

야 합니다.

셋째는 자신을 불사르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 위

대한 일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입니다. “초의 능력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데 있습니다. 일찍이 선교의 거장인 젠젠도르프는 이

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땅을 지금부터 

나의 조국으로 삼으리라.” 이 땅 이 교회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바쳐 섬겨야 할 

사명의 터전입니다. 교회개척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위해  당신

자신을 불살라야 합니다.   

개척 비전 함께 이룰 동지를 찾으라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www.chpress.net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난번에 이어 12세 어린이들

에게 왜 휴대용 전자 기계들을 사

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나머

지 이유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작년 2013년에 발표된 Com-

mon Sense Media 및 여러 아동

의학 보고서와 리포트에 의하면, 

21세기는 휴대용 전자기계인 휴

대전화, 테블릿, 게임기 등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이 놀라울 정도로 증대했는

데, 특히 아주 어린 어린이들에게

서 나쁜 증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

는 보고입니다.

Cris Rowen이라는 소아치료

사이며 아동심리학자는 12세 이

하의 어린이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극도로 절제

할 것을 모든 학부모, 교사, 그리

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신청

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에 이어 나머지 5가지 이유는:   

6. 폭력성

Anderson(2007)의 보고에 의

하면 폭력적인 미디어는 충분히 

어린이 폭력성의 원인이 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Huesmann(2007)

에 의하면, 아주 어린 저연령 어

린이들마저도 오늘날의 미디어

를 통해 물리적, 성적 폭력에 노

출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보기에 괜찮다고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은 절대 오

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Grand Theft Auto V” 

비디오게임이나 지금 매우 유행

하는 GTA 게임이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은 극도의 성적 묘사, 살

인, 강간, 고문, 신체절단 등을 아

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들의 두뇌를 온통 쇠뇌 시킨다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는 2007년에 이러한 매체를 통한 

폭력이 아동 폭력성에 상당한 영

향을 준다고 판단해 미디어 폭력

을 ‘공공건강성 위험인자’로 분류

했었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2013년에 또 다른 나쁜 법

안이 시민들의 의견도 없이 통과

되면서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보

는 프라임 타임(prime time)인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에도 온

통 살인, 강간, 선정적인 성적 묘

사가 된 영화들이 TV에 가득합

니다. 그 결과, 현재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보이는 어린이들을 위

한 격리수감실의 숫자만 계속 늘

고 있다고 합니다.

   
7. 두뇌저하 

빠른 속도의 미디어콘텐츠가 

전뇌의 뉴런, 즉 두뇌의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치기하듯 잘라내

기 때문에 집중력을 저하 시키고 

기억력상실, 주의력 결핍 등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아동조사에 의하면 집중하

지 못하는 어린이는 배울 수도 없

다는 게 더 심각하며, 배우지 못

하는 어린이들로 인해 특수교육

(Special Ed)의 필요성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8. 중독 증세 

Rowan은 부모가 첨단기기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들의 자녀들

과의 유대는 깨어지게 마련이고, 

부모와의 결속과 유대가 깨어질

수록 자녀들의 전자기기에 대한 

집착은 커지고 결국 자녀들은 중

독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발

표했습니다. 

Gentile이 2008년에 발표한 리

포트에 의하면, 8세에서 18세의 

아동 11명중 한 명은 이러한 첨

단기술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했

는데, 현재 여러 리포트에 의하면 

그 심각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9. 전자파 노출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

든 무선장비들의 전자파 누출로 

인한 카테고리 2B 위험요소를 ‘

발암물질 의심군’으로 분류했다

고 합니다. 헬스캐나다와 제임

스 맥네임은 2011년 10월에 다음

과 같은 건강 위험 경고문을 발표

했는데, “어린이들은 성인들보다 

여러 가지 인자에 더 민감하다. 

그들의 뇌와 면역시스템이 아직 

미완성인 채로 자라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어른들에게 별 문제

가 없다고 해서 아이들도 그럴 것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맞

지 않다”(Globe and Mail 2011). 

또한, 2013년 12월 토론토대학 

공공건강학부의 Anthony Miller 

교수는 새로운 조사 결과에 근거

해 전자파 노출위험은 2B-‘발암

물질 의심군’보다 한층 더 높은 

2A-‘발암물질 가능성’으로 재분

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소아과학회

(American Academy of Pedi-

atrics)에서는 첨단전자장비에서 

방출되는 EMF 전자파가 어린이

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3가지 영

향을 언급하면서 등급 재고까지 

요청할 만큼 그 위험성이 큰 것을 

확인시켰습니다(AAP 2013).

10. 첨단기술을 통한 어린이 양

육과 교육방법은 지속적으로 가

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Rowan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지만, 기술을 과용

하는 어린이에게 미래는 불투명

하기 때문에 팀 단위의 접근과 어

린이의 기술과용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방안이 절실한 때라고 했

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

이 휴대용 전자기계들로 인해 치

명적인 위험을 겪게 하지 않으려

면 0-2세 아이들에겐 절대로 어

떤 휴대용 전자기계를 허락하지 

마세요. 3-5세는 하루 1시간 이

하로만 사용하게 하시고 6-18세

들도 하루 2시간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어린이와 청소년 expert 

의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과 청소년

들에게 휴대용 전자기계를 전혀 

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차세대들을 무너뜨리고자 사

방팔방에서 공격들을 하고 있습

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

기시는 어린이들이 사탄의 눈에

는 가시인 것이지요. 이들을 보호

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는 바로 우

리 어른들에게 있기에 기도하며 

그들을 다니엘 세대, 사무엘 세대

로 키워나가는 저희 한명 한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성경적 세계관” 삶에서 실현한다!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휴대용전자기를 사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하) 

폭력성, 두뇌저하, 중독, 전자파 노출 등 어린이에 치명적 

첨단기술 통한 양육과 교육방법은 지속적으로 불가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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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교회 6만여 곳, 목사는 4500여명

지난 16일 열린 한·중기

독교교류회 세미나에서는 

중국교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치가 중

국교회 관계자를 통해 제

시됐다. 왕준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부주석은 ‘중국 기독교 발전 기본 

정황’이란 주제강연에서 “중국교회 신도가 해방(1949

년) 초기에는 30여개의 분파에 70만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2500만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선교학자들은 가정교회 신도 등을 고려해 중국 내 크

리스천을 1억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 부주석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교회 6만여 곳 가운

데 70%를 최근 새로 건설했다. 목사 4500여명, 장로 

6000여명, 자원봉사자는 19만명에 달한다. 성경은 지

금까지 6700만권을 인쇄했으며, 전국에 성경 발행점 

7022곳이 있다.

신학교는 개혁·개방 후 1곳에서 지금은 22곳으로 늘

어났다. 지금까지 1만4000여명이 신학교를 졸업했으

며, 재학생은 3700여명이다. 현재 29개성, 자치구, 직

할시에 중국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기독교 조직인 양회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를 

두고 있다. 사회봉사를 위해 애덕재단과 사회복지부를 

설립해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왕 부주석은 “과거 중국에선 ‘아편론(종교는 인민을 

마취시키는 아편)’ ‘협조론(기독교가 제국주의에 협조

했다는 설)’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중국인이 적

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이미

지가 점점 변함에 따라 지금은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좋은 공민이 많아진다’는 인식으로 변화됐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기독교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대학 총기 난사범 제압…하나님 은혜로 용기”

대학 내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을 제압해 대형 참

사를 막은 대학생 존 메이스(26·사진)씨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그는 지

난 5일 미국 시애틀퍼시픽

대학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 범인을 제압, 사상

자수를 4명에 그치게 해 언

론과 네티즌으로부터 ‘영웅’

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메이스씨는 최근 학교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

는 당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있었다”며 “하지만 하나

님의 은혜로 범인을 막을 수 있었고 다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언론의 찬사에 대해 “비극 없이 영웅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도 “내가 맞닥뜨린 총격

범은 익명의 괴물이 아니라 슬퍼 보이는 젊은 남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용서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저보다 더 많은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

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면서 “하

나님을 통해서만 이 비극을 치유할 수 있다”며 많은 기

도와 관심을 요청했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제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에 놀랐고 감동했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관심이 피해

자들에게 집중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에서

는 결혼을 앞둔 메이스씨의 혼수 마련을 돕기 위한 모

금운동이 시작돼 5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다. 

영국성공회, 성직자 반기독 극우정당 가입 금지

영국 성공회는 최근 주교 

의회를 열고 성직자의 극우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

의 ‘성직자 규율 수정안’을 

결의했다. 수정안은 다음 달 

총회에서 이견이 없는 한 통

과돼 효력을 갖게 된다.

영국 성공회가 금지한 정당은 인종문제에 대해 과

격한 입장을 갖고 있는 영국국민당(British National 

Party·BNP)과 국민전선당(National Front·NF)이다. 

영국 성공회는 “두 당은 공약과 성명서에서 인종차별 

색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며 “이들의 가치관과 교회 

가르침은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직자가 

그런 곳과 연관되는 것은 사역과 교회 평판에 악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NP와 NF는 현재 하원의원이 없는 군소 정당이지

만 영국 성공회가 이들 정당에 대한 성직자의 정치 활

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교회가 성직

자 정당 가입 금지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라며 “성

직자들이 극우 정당에서 활동할 경우 성직을 박탈당

할 수 있다”고 전했다. BNP는 성공회의 수정안 결의

에 대해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

고 반발했다.

북한, 선교사·기독인 3명 억류 중

북한이 최근 미국인 에드

워드 포울씨를 억류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에는 현재 한

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

교사와 밀러 매슈 토드씨 

등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

다. 미국인 3명이 동시에 억

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배 선교사의 경우 억류된 

지 19개월이 넘는 등 전례 없는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포울씨는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 했

다는 게 억류 이유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억류는 미국 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겠다는 의

도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외국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나 추방이 아니라 억류 조치를 취한 것은 다

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와의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하며 인도적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런 가운데 억류자들의 상당수가 선교사 또는 크리

스천이란 점도 눈에 띈다. 억류된 미국인 2명은 ‘선교

행위’ 때문에 북한을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엔 존 쇼트 호주 선교사를 같은 혐의로 억류했다 

풀어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

다가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역시 비슷한 사례다. 김 선

교사는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

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간첩 혐의를 받은 배 선교사

에게 15년형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 중형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기독교 탄압에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북한의 

대종교 정책 기조는 바뀌었을까. 전문가들은 남북관

계, 북·미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

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통일연구소 이관우 소장은 

“남북한 관계가 원만했을 경우 외국인의 북한 내 종교 

활동은 묵인돼온 게 사실이었다”며 “외국인의 개인적 

예배나 기도 등도 허용됐고 실수든 고의든 성경을 놓

고 가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남

북관계와 북·미 사이가 경직된 상태다. 전에는 그냥 넘

어갔을 수도 있는 일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에 따르면 북한 헌

법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외

국인에 의한 선교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 소

장은 “외국인의 선교 활동은 철저히 통제하는 게 북

한”이라며 “일례로 역사 교육에서 제너럴셔먼호 사건

을 매우 비판적으로 가르친다”고 말했다. 북한 학교에

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사로 승선했던 제너럴셔먼

호에 대해 외세와 종교의 침입 사건으로 가르치면서 

현대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식 시장경제 개방

을 표명했고 이른바 ‘외화벌이’에 도움이 된다면 종교

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지된다. 이 소장은 

“이미 북한 내에는 기독교 관련 외국 NGO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인 

크리스천들도 다양한 구제·섬김 사역을 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 정부가 기독교를 더욱 탄압하려고 했다면 

이들의 활동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기독교인 억류가 최근 중국의 종교정책과 맥

을 같이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기독교인 억류는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 선교사

를 대거 추방해온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는 북한 탈출 행렬이 중국과 접경지대에

서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 한국 선교사들이 탈북자를 

돕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공

동 대처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설치

해 이른바 ‘종교일꾼’을 양성해 왔고, 김정일정치군사

대학에서도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기독교 등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기독교 단체인 조

선그리스도교연맹을 비롯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등

이 설립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체제 내에서 종교가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

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얀마

는 접근

이 용이

하지 못

한 지리

적인 위

치와 또 

독립심이 

지나치게 

강한 국민

성 때문에 늘 고립돼왔다. 또한 100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족들이 함

께 살고 있어서 다수의 소수종족과 

지배 종족인 미엔족(the Myen-과

거에는 버마인으로 불림)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자주 있어왔다. 

그 가운데 고산 부족들은 주로 

미얀마 국경 외곽지역을 따라 난 

울창한 산림지역에 살고 있는 반

면, 지배계층인 미엔족은 이라와디

(Irrawaddy) 강의 비옥한 평야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고산 부족들

은 티벳-버마(Tibeto-Burman) 계

통에 속하는데, 주로 중국 남부에

서 이주해왔다. 

미얀마에는 오랫동안 전쟁과 잦

은 정부 교체, 쿠데타가 있어왔다. 

오늘날까지도 버마군대는 사회 경

제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얻고자 투

쟁하는 종족집단들을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버마군

대는 소수 종족들과 평화협정을 맺

고 휴전을 약속하면서 합당한 대우

를 해 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반

란의 기미가 보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는다. 한 예로 1994년 

5월 샨(Shan) 주(州) 한 지역에서

만 17번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다. 

삶의 모습

산지 부족들은 샨족(Shan)과 버

마족의 영향을 받아 이중 언어생활

을 하는 종족들이 많다. 예를 들어 

무역을 할 때에는 샨(shan)어를 쓰

지만 집에서는 자기들의 고유언어, 

부족어를 여전히 사용한다. 

주요 직업은 쌀 경작이다. 일부 

부족들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산비

탈에서 쌀을 재배하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이동 경작”(shifting 

cultivation)을 한다. 다른 주요 재

배작물로는 옥수수, 면화, 담배, 양

귀비(아편)가 있다. 담배 공급량은 

이 지역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한다. 

추산된 수치를 보면 세계적으로 유

통되고 있는 불법 아편의 50% 이

상이 샨 주에서 생산돼 이 지역은 

악명 높은 “황금의 삼각지”(Golden 

Triangle-히말라야 산맥 남쪽 기

슭으로부터 흐르는 메콩 강의 흐름

을 따라 중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

이 만나는 지점을 ‘상(上) 골든트라

이앵글’,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

경이 만나는 지점을 ‘하(下) 골든트

라이앵글’이라고 함. 마약을 재배

하는 ‘마약의 삼각지’로 알려져 있

음-역자 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소규모 종족들은 자기 부

족 내에서 완전한 자급자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곡과 평야지대에

서 생활하는 다른 종족들과도 관계

를 유지해야 했다. 이에 버마인들

은 독립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소규

모 종족집단이 샨 족과 무역을 막

기 위해 주요 무역로에 군대를 배

치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오면서, 부족

들은 정부에 세금을 바치면서 각

자 영토에 대한 영구적 권리를 유

지해왔다. 그러나 일부 종족은 “사

오파”(saohpa, 세습영주)가 화려

한 저택에 살면서 자신들이 낸 세

금으로 부당한 부를 축적하는 모

습을 보면서 세금징수에 분개했고, 

결국 그들은 모든 세금이 자신들에

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하며 

“반봉건” 항쟁을 후원하기도 했다. 

실제로 평민들에게 있어 정부는 화

재, 기근, 홍수, 전쟁과 더불어 5대 

구적(舊敵) 중 하나이다. 

산지부족사회에서 족외혼-서로 

다른 부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

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족내혼 

즉, 자신들 집단 내에서만 결혼을 

함으로써 혈통을 지키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부계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 

신앙

불교는 5세기에 미얀마에 들어왔

으며 산지부족들은 불교신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트”(nats)

라고 하는 악령을 믿는 전통신앙

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트

를 달래기 위해 평생 동안 애써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불행히도 산지 부족 가운데 극소

수만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

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가

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극소수

에 불과하다. 복음을 들고 그들에

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

력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고산 부족(Hill Tribes) 

www.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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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독교 정치에 관한 저서들

카이퍼는 평생을 기독교 정치가

로 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일간지 

De Standaard지를 통해서 매일 같

이 논설을 쏟아내면서 반혁당의 진

로를 제시하고, 지지자들을 독려하

고 힘을 모았다. 많은 논설과 소책

자들이 있지만 두드러진 기독교 정

치 교과서로는 두 권을 말할 수 있

다. 

(1)우리들의 계획(Ons Program 

Met Bijlagan 1878) 카이퍼는 반혁

명당의 총재로서 국가 경영과 당의 

원리를 제시한 책이다. 인류 역사

에 카이퍼처럼 확실하게 정당의 꿈

과 비전을 방대한 책으로 낸 일이 

없다. 여기서 카이퍼는 ARP정당의 

기초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라는 것이다. 성경의 원리에 따

라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수립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라는 것

이다. ARP정당의 당수인 카이퍼는 

일반적인 정당의 당수와는 달리 철

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되게 하는 것이었

다. 카이퍼는 37세에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되어 83세로 임종하기까지 

기독교 정치의 최전방에 서있으면

서 논리와 정책을 개발했다. 

(2)반혁명 정치학(Antirevo-

lution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Eerste deel; De Beginsel, Tweede 

deel, De Toepassing 1916, 1917) 

이 책은 카이퍼가 상원의원으로서 

원로 정치가로서 그의 생애의 황혼

기에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ARP

정당의 정책을 자세히 해석한 것이

다. 1권은 반혁명 정치학 원리를 썼

고 제 2권은 그 원리를 어떻게 적

용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에 주인이 되심으로 그 주님의 주

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

리를 따라서 정치할 것을 말했다. 

그는 이미 15년 전에 수상의 일을 

했고, 이제는 후학들에게 반혁명의 

정치학의 원리를 계승해야 하겠다

는 취지하에서 쓰여진 것이다. 또

한 1904년에 출판된 기독교 정치

학 (Christelijk Politiek)도 작은 책

이지만 카이퍼의 정치사상 이해에 

도움을 준다. 

2)성경묵상을 위한 저서들

카이퍼는 신학자이자 목사였음

으로 그는 매 주일 De Heraut지에 

성경묵상 자료를 쏟아놓았다. 이 

자료들은 설교가 되고 논설이 되고 

그리고 책이 되어 나왔다. 어떤 이

는 카이퍼가 일반은총을 전개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증거가 약하다고 

한다. 그러나 카이퍼는 성경을 구

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려고 했

던 사람이었다. 그가 성경 묵상자

료로 쓴 것만 2000편이 넘는다. 그

러므로 카이퍼는 말씀의 사람이라

고 할 수 있다. 

카이퍼의 묵상자료는 많은 책으

로 나왔지만 “말씀으로부터”(Uit 

het woord)의 시리즈 성경연구가 

1872년부터 1886년까지 10년 동

안 6권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

복음과 함께 하루를”(Dagen van 

Goede boodschap)시리즈에 제 4

권의 저서가 나왔다. 본래 이시리

즈의 제목을 카이퍼가 열왕기하 

7:9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

는 날”이었다. 이런 주제아래 고난

절, 부활절, 송구영신, 성탄절, 감사

절 등에서 De Heraut지에 부지런

히 썼던 원고를 책으로 만들었다. 

또 이런 묵상자료들이 모아져서 

“성경의 부인열전”(Vrouwen uit 

de Heilige Schrift, 1897)등이 출

판 되었다. 후에는 “신약의 부인열

전”, “구약의 부인열전”으로 나누

어서 출판되기도 했다. 카이퍼의 

저술범위는 실로 다양하면서 목회

자들의 설교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

하고 성도를 깨우는데 목적이 있

었다. 

특히 카이퍼의 성경 명상 자료

를 단행본으로 나온 것 중에는 “

하나님께 가까이”Nabij God te 

Zijn, 1908)는 가장 유명하다 시편 

73:28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

게 복이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

서 쓴 이 성경묵상 자료는 영어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카이퍼의 하나님 중심의 세

계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

서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눈을 뜨

게 하고 오늘의 문제에 대한 성경

적인 해답을 주는 묵상자료이다. 

아마 카이퍼의 성경 명상자료 중에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책은 토마스 아컴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작품과 

맞먹는 경건서적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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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정치 및 성경 묵상을 위한 저서들

반혁당 진로 제시하고 지지자 독려하는 기독교정치교과서 저술

2천편 넘는 성경묵상자료, 설교자료 및 하나님중심 세계관 제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6)

한인 가정이 배우자의 부정(외

도)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가정문제 상담기관인 기독교

상담소가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상담을 의

뢰한 한인은 총 1106명으로 이 중 

420명이 ‘부부갈등’ 문제를 제일 많

이 호소했다. 

부부갈등을 세부 사항별로 분석

해보면 ‘배우자 외도’가 116명으로 

한인들의 단일 문제로 1위를 차지

했다. 배우자 외도 문제는 생명의 

전화(121건)나 가정상담소(82건)

의 2008년도 상담통계에서도 높게 

나타나 한인사회 내 불륜문제가 심

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불륜(외도)을 저지르

게 되는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

을까? 

불륜의 원인은 부정한 배우자가 

성격 장애, 성 중독, 발달상에서의 

변화(위기), 무의식적이거나 비현

실적이거나 전달되지 않은 기대, 

유혹이 있을 때 등이다. 또한 성실

한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 기대와 

자아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건

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할 때와 

동반 의존성(codependency) 등의 

문제를 가졌을 때다. 

남성이 부정을 저지른(외도한) 

경우, 상대방 여성은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계속되는 부정적

인 상상과 우울한 감정을 느끼며 식

사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녀는 부정한 배우자에 대해 넓은 

양면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한순간

에는 분노를 느끼고 다른 한순간에

는 친밀함과 열정적인 성적 욕망을 

종종 느낀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그 상대방과 전보다 더 오랜 시간

을 함께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

한 감정의 소용돌이 기간 동안 그 

남편은 외도가 이러한 분노와 고통

을 일으킬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

문에 상당한 위협과 혼란함을 느끼

게 된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지난 후 신실

한 배우자가 부정한 배우자를 다시 

받아주기로 결정했을 때, 외도로 불

화가 생겨난 그들에게 몇몇 중요한 

치유작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 

외도를 저지른 자가 간단히 외도

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희생자의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

우 외도한 남성들은 회복을 위해 이

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래, 나는 외

도를 했어. 그렇지만 그건 이제 끝

났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니 

다시 예전처럼 살자”라고... 그렇지

만 희생자는 몹시 불안정한 상태이

어서 그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

다. 그녀는 확실하고 반복되는 양심

의 가책이 있는 말들을 상대방으로

부터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의 

부정직함과 불성실로 인해서 그녀

가 느끼는 미칠 듯 한 고통스런 감

정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란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신뢰를 

다시 쌓는 과정을 시작해야 하고, 

외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같은 

이해를 해야 하며, 외도뿐 아니라 

결혼생활에서 드러나는 다른 문제

들을 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

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용서의 과정을 걸

어가야 한다. 그리고 상호간에 성적

으로 만족시켜주고 되살려주는 성 

치료(sex therapy)를 받고, 아이들

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 할지

에 대한 결정과 외도로 인해 무너

진 그들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infidelity)은 결

혼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경험들 가운

데 하나이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과 희생자인 배우자도 개인 상

담과 가족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

다. 외도는 결코 더 나은 결혼생활

을 위해 옳은 길도 좋은 길도 아니

다. 그러나 외도와 관련된 가정은 

지독스럽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외도로부터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한 내담자는 “외도사건이 없었더라

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 안에 교제, 이

해, 애정 그리고 결속력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키워가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 한다. 

또한 신실한 배우자 치료의 마지

막 목표는 배우자에 대해 종속적으

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도

록 되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다시 

부정을 저지를까 걱정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자신을 찾는 것이다. 

곧 하나님과 함께 하되 홀로 살아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

는 건강한 홀로서기를 통해 부부가 

함께 서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

는 셈이다 .
이메일: familykum@gmail.com             

<2면에서 계속>

그들도 선거 직전까지는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하였지만 막

상 결과를 받아들고는 충격이 컸다. 

‘왜 하필 우리만?’ 떨어진 이가 적었

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다. 백 마디 

말로 위로한들 그 서운한 마음을 다 

감쌀 수 있겠는가? 처음에 힘들어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모두가 평정의 마음을 되

찾았다. 교인들이 그들을 집중적으

로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

픔을 이겨나갔다. 목사 역시 몇 번을 

찾아가 그 마음들을 다독였다. 그러

면서 그들 스스로 내린 결론.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

이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

들이자!’ 그러고 보니 전에 낙선한 

네 명이 이번에 모두 당선되었다. 그

들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 굳

굳이 참아 견뎠고 결국 모두 당선

되었다. 아픔만큼 성장하면서. 다시 

이번에 낙선한 이들을 위해 더 기

도한다. 부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자 되기를!

<4면에서 계속>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책임을 대통령에게 확대하여 책임

을 전가시키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

키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

니까? 손자가 식초를 먹었는데 왜 

내 이빨이 시려야 합니까? 손자이

기 때문입니까?  

책임 전가를 잘못하는 것은 엄청

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책임소재

를 흐리는 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책임

을 전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

람은 개인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미숙한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

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도 화목하고 국가와 

국민도, 국제관계도 평화스러워지

자면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책임질 줄 

아는 신앙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

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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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칼럼

지식과 지혜의 차이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 1833-1896)은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신이 사망했다는 기사였다. ‘죽음의 

장사꾼, 숨지다(The Merchant of death is dead)’라는 제목의 이 부고 

기사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자신을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

숨을 앗아간 대가로 부자가 된 ‘죽음의 장사꾼’으로 비하하고 있었다. 

노벨은 자신의 지식을 축적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다이너마

이트가 아까운 생명들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자신의 전 재산

을 노벨재단의 전신인 스웨덴 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함으로써 노벨상이 

탄생하였다. 노벨상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친 ‘

지혜로운 지식인’을 기리고 격려하는 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다. 지혜

는 지식과 다르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

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인데 반

해 지식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또는 정보 그 자체이다. 

그러니 지혜는 타인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지식인 셈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다

면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

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는 산양이 사는데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한꺼번에 몰려서 달리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져 몰사하는 ‘알 수 없는 동

물’로 더 유명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결과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스프

링 폭스는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양

들은 앞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거나 밟고 지나가 버려서 늘 

양식이 부족하여 어떻게든 앞으로 나서려는 본능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조급한 마음에 앞의 

양을 밀게 되는데 뒤에서 밀린 양들은 걸음이 빨라지다 급기야 뛰기 시

작하고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앞의 양들이 뛰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한가하게 풀이나 뜯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래의 목

적을 상실한 채 덩달아 뛰어간다. 그러다가 벼랑 끝에 다다르면 이때는 

이유도 없는 경주를 멈추지 못하여 모두가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교육을 보고 있으면 마치 스프링폭스의 안타까운 경주를 

보는 듯 하여 답답해진다. 어려서부터 지식을 쌓느라 몰두하지만 왜 지

식이 필요하며 타인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 성찰하지 않고 그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성공과 물질만능주의를 좆아 헛헛한 경주를 하

고 있는 것 같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다. 분별력은 ‘인간의 기본적

인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올바른 생활과 건강

한 시민정신 도덕적인 행동을 위한 토대가 되는 덕목’이며 옳고 그른 지

식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이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

을 줄 수 있는 지식을 분별하여 기르는 힘이 바로 지혜의 성품에서 시

작된다.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지식만 강조하는 ‘지식공화국’에 살았다. 많은 

지식으로 좋은 스펙을 쌓고 그 스펙이 다시 좋은 직장을 보장하는 성공

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달렸다. 그 결과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가

장 많은 나라,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고 행복지수가 꼴

찌인 나라, 최근에는 황혼이혼율 1위, 패륜 범죄률 1위라는 오명을 쓴 

나라로 만들었다. 

지식에 사명이라는 본질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좋은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지혜의 성품을 가진 지도자라고 말한다. 지

혜는 어렵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다. 성인이나 

갖추는 거창한 성품이 아니라 내 주변을 나의 지식으로 좀 더 행복하게 

밝히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바로 지혜이다 우리 주변에는 비록 적은 지

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주한 지혜의 사람들이 많

다.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다. 

2014년 6월 21일 토요일8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파스퇴르 우유’로 널리 알려

진 위대한 창조 과학자 루이 파

스퇴르(Louis Pasteur, 1822-

1895)는 아마추어 미생물학자

였다. 원래 전공이 화학이었는

데 현미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

고 결국은 미생물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파스퇴르 우유’는 그의 연구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다. 버터

밀크(butter milk)에서 추출한 

미생물이 신선한 우유를 시큼하

게 만들지만 열을 가한 추출물

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사실

을 관찰하였다. 이 열처리 과정

이 그의 이름을 딴 “파스퇴르 살

균법”(pasteurization) 일명 저

온살균법이다. 이 살균법은 높은 

열을 가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포

도주나 맥주의 살균 등에 중요한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스퇴

르의 친구들은 이 살균 특허(US 

patent 135,245, 1873년)로 그가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

지만 그는 자기의 발견을 기꺼

이 사회에 돌렸다. 그는 다른 사

람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자기

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

이었다.  

저온살균법이 성공을 거둔 이

후 파스퇴르는 프랑스의 양잠(

누에치기)업을 초토화시킨 질병

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파

스퇴르는 병균(germs)이 누에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는 전염되어있는 모든 누에와 뽕

나무들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병

균에 감염되지 않은 알들을 골라 

프랑스의 양잠업을 다시 일구게 

하였다. 이 발견은 뒤에 소개할 

조셉 리스터(Joseph Lister)의 

실험과 더불어 현대의학의 기초

가 된 세균이론(germ theory)의 

근거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고 있다.  

파스퇴르의 여러 실험들 중에

서도 가장 스릴 넘치는 것은 탄

저병 백신(anthrax vaccine) 효

과를 직접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탄저병은 최근에 테

러 목적으로 우편을 통해 배달

되기도 했던 생물학적인 독극물

이다. 당시 수의사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균이 큰 동물들을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들은 파스퇴르의 생각을 비아냥

거리고 있었다. 파스퇴르는 그들

이 보는 앞에서 25마리의 양들

에게 먼저 백신을 주사하고 후에 

탄저균을 주사했으나 단 한 마리

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25마리의 양들은 다 

죽고 말았다.  

탄저병 백신을 공중 앞에서 실

험한 다음 날 신문은 백신을 맞

았지만 몇 마리의 양들이 아픈 

것 같다고 보도를 하였다. 파스

퇴르는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아

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러나 그 다음날 이 실험을 요구

했던 수의학회지의 편집장으로

부터 전보가 왔다. “백신 맞은 양 

중에서 아픈 양들은 완전히 회복

되었음. 백신 맞지 않은 양들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음. 

경탄할만한 대성공임.” 이 후로

는 아무도 세균이론에 대해 심각

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파스퇴르의 광견병 백신(ra-

bies vaccine) 개발은 뜻하지 않

게 성공을 거두었다(1885년). 한 

아홉 살 소년의 엄마가 파스퇴르

를 급하게 찾아왔다. 자기 아들

이 미친개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아직은 그 

백신이 동물실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쓸 수 없었

다. 그러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그 아이에게 주사를 하게 되었는

데 그 10일 동안 파스퇴르는 먹

지도 자지도 못하고 자기 일도 

제쳐두고 그 아이의 침상 곁을 

지켰다. 후에 그 소년은 세계적

인 백신연구기관인 파스퇴르 연

구소의 연구원이 되었다.

파스퇴르는 화학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생물

체에서 추출한 주석산(tartaric 

acid)이 녹아있는 용액은 빛을 

회전시키는데 반해 실험실에서 

만든 주석산은 똑 같은 화학적 

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빛

을 회전시키지 않는 것을 발견

하였다. 결국 그는 화학적인 구

성성분은 같지만 구성 원자들의 

위치가 서로 다른 광학적 이성체

(optical isomer) L-형과 D-형

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보고하여 

영국학술원(Royal Society)에서 

메달을 받기도 하였다(1856년). 

이런 놀라운 업적과 인간성만

이 파스퇴르를 위대하게 만든 것

이 아니다.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

던 믿음이었다. 그는 이렇게 고

백했다. “내가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더욱 더 깜짝 

놀랄 창조자의 손길 앞에 서게 

된다.” 가장 완벽하게 그의 전기

를 쓴 그의 사위는 그를 ‘하나님

과 영원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

지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영국

의 유명한 외과의사인 파겟(Dr. 

Stephen Paget)은, “그의 영적

인 삶이 과학자로서의 경탄할만

한 삶에 결코 뒤지지 않는 한 사

람이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했

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요 진실

한 크리스천, 진정한 창조과학자

였다.

파스퇴르는 현미경을 통해 갈

피를 잡을 수 없게 많은 작은 생

명체들을 보았다. 당시 자연주의

자들은 그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

발생(진화)설을 거부하고 결정

적인 S-플라스크(Swan-neck 

flask) 실험을 통해서 생물학

의 위대한 이론을 세운다.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생물속생설

(biogenesis, 生物續生說)로 생

명체는 무생물이 진화하여 저절

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

시 생명체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다(1862 년). 위키백과에 의하

면 파스퇴르가 이 실험에 사용한 

S-플라스크의 고기즙은 아직도 

부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파스퇴르의 역사적인 실험 

결과를 신뢰하고 여기에 근거하

여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간 또 다

른 창조과학자가 있었는데 다음 

칼럼에 계속된다. 진화론적인 믿

음은 과학의 진보에도 방해가 되

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

로 지금까지 진화론의 도움으로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것은 다 창

조자의 손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다. 앞으로 이어질 칼럼들은 현

대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생물

과 관련된 주제들로 이어질 예정

이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

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

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

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

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

의 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

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soul)

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

(breath)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

라”(욥12:7-10, 개역개정).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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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으로부
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이 회개하
며 올바른 진리에 눈과 귀를 열 때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때가  곧 도둑
같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가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도서 시리즈와 세미나
를 통하여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1

2
3

360면 │ 13,000원 396면 │ 13,000원 160면 │ 8,000원 412면 │ 14,000원

5

152면 │ 10,000원

4

6

224면 │ 9,000원

뉴욕제자들교회 또는 각 지역 서점　

주소 : 39-50 Douglaston. Pkwy.,Douglaston NY11363

주제 :

7

256면 │ 12,000원

8

236면 │ 12,000원



거리문화사역단체 텐트(대표 다

니엘방 목사)의 파킹랏 콘서트가 

‘2014 젊음의 콘서트 파트1 어제 오

늘 그리고’라는 주제로 14일 오후 8

시 가주영어학교 주차장에서 마련

된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고르예술단 LA지

부단 이서령 단장이 이끄는 재밌는 

이씨네의 경쾌한 모듬북 공연으로 

시작, 보이소프라노 다니엘김이 ‘넬

라판타지아’와 ‘생명의 양식’을 불

렀다. 특별히 다니엘김의 청아한 목

소리는 이날 참여 관객들의 마음을 

맑게 적셨다. 

이어 김용재 지휘자가 이끄는 헤

이필드청소년오케스트라가 모차르

트의 현악 세레나데 G 장조(K.525) 

Eine kleine Nachtmusik, 베토벤교

향곡 9번 합창, 마이웨이, 마법의성 

등을 연주해 초여름 밤의 한인타운

을 수놓았다. 

이날 콘서트는 헤이필드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

시는 자’ 연주에 맞춰 참석한 출연

자 및 관객들이 합창 후 마쳤다.

한편 텐트의 파킹랏 콘서트는 오

는 28일(토) 오후8시 같은 장소에서 

‘젊음의 콘서트 파트2’로 열리게 된

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프론티어(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

는 8월 2일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의 진수식을 거행하고, 2014년 단

기선교단을 모집해 아프리카 르완

다, 부룬디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의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 그리고 

피그미촌 사람들과 깊은 산골 가난

한 과부들을 위해 ‘사랑의 가축’ 나

누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7월에도 월드미션프론티어 

단기선교단원들이 아프리카를 찾

아 모금된 사랑의 가축을 전한다. 

김평육 선교사는 “6.25전쟁으로 질

병과 굶주릴 때 세계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배고픔과 병든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선교하는 국가가 됐다”며 

“이제는 끊임없는 내전을 겪고 이

제 서서히 일어서려고 하지만 스스

로 일어설 힘이 부족한 아프리카를 

위해 우리가 한끼 금식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다”라고 강

조했다.  

월드미션프론티어는 지난 20년

간 아프리카 5개국에 구제와 전도

사역을 감당했으며 매년 단기선교

단을 파송해 현지사역을 돕고 있다. 

이번에 ‘사랑의 가축’ 나누기 모금

은 7월에 파송되는 100여 명의 단

기선교단에 의해서 현지의 어려운 

가정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현

지에서 구입되어 전달되는 염소, 돼

지, 젖소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염소 1마리: 30달러(번식하여-

이웃전달, 육용판매), 돼지 1마리: 

50달러(번식-이웃전달, 육용판매), 

젖소 1마리: 700달러(우유1일 생

산량 30리터X400프랑=18달러, 젖

소 한마리에 1가구 생활 가능) 선

교헌금 보내실 곳: World Mis-

sion Frontiers Bank of America: 

05759-14547. 주소: 1572 Los Pa-

dres Blvd. #206, Santa Clara, CA. 

95050

▲문의:(408)345-1727
<기사제공: 월드미션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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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경영컨설턴트인 윤태익

은 그의 저서, “당신 안에 모든 답

이 있다”에서 말은 마음에서 나오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

을 들어보자. “‘말’을 늘려서 발음하

면 ‘마알’이 된다. 이를 풀이하면 ‘

마음의 알갱이’란 뜻이다.” 말은 마

음의 알갱이에서 나온다. 곧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

게 되며, 반대로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도 험하게 쓰는 사람이

다. 말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들어 있다. 그래서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

는다’거나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

음속으로 좋아하면 은연중에 좋아

하는 말이나 행동이 바깥으로 표현

되게 되고, 반대로 마음속으로 싫어

하면 말투나 몸짓에서 싫어하는 기

색이 드러난다. 또한 말이 씨가 되

는 것은 생활 속에서 흔히 목격하

게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 가운데 하나가 슬픈 노래를 많

이 부르는 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

래의 가사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렸고, ‘마

지막 잎새’를 부른 배호는 마지막 

잎새처럼 떨어져 버렸으며, ‘이름모

를 소녀’와 ‘하얀 나비’를 부른 김

정호는 이 세상에는 없는 이름모를 

소녀를 찾으러 하얀 나비처럼 날아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뿐 아니

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던 ‘아내에게 바치는 노

래’의 하수영도 다시 태어나기 위

해 먼 길을 떠났고, ‘비처럼 음악처

럼’의 김현식이나, ‘하얀 손수건’을 

부른 어니언스의 이수영, ‘이등병의 

편지’를 부른 김광석도 요절 가수의 

대열에 합류했다.

말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

하는 씨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

계를 결정하는 씨앗도 된다. 말이 

곧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하면 인간관계

도 잘 맺어지지만, 나쁜 말, 과격한 

말을 하면 인간관계도 껄끄러워진

다. 욕설이나 모진 말, 없는 사실을 

지어내 남을 험담하는 말만이 나

쁜 말이 아니다. 소위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하는 ‘3척 동자’류의 말

도 사람을 떠나게 하고, 남의 이야

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

는 장광설(長廣舌)도 사람을 질리

게 한다. 헝클어진 실타래야 차근

차근 다시 풀면 되지만 말로 인해 

한번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는 좀처

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말로써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

고 관계가 서먹해진 후, “죽기 전에 

용서를 빌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가족이나 친구와 불화한 상태

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사

랑한다고 말하겠다”는 사람들도 있

는데, 기왕에 잘못한 것을 알고 있

거나,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굳이 죽기 

전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 “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전

에 웃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웃어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17세

기 프랑스 작가 라 브뤼예르의 말

이 ‘지금 당장’ 화해와 사랑의 메시

지를 보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

말의 미학에 대해 성경에서는 “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

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고 했

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

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4:29)고 말씀하셨다. 말에 조심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말의 미학(美學)

목회서신 

월드미션프론티어,“사랑의 가축”나누기 
한끼 금식 한가정 살리기...7월 아프 단기선교단 파송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월드미션대학교는 창립25주년을 

맞아 ‘희망, 감동, 그리고 만남’이란 

주제로 지난 6일 동양선교교회(담

임 박형은 목사)에서 기념음악회를 

열었다.

본교동문 서소희 아나운서(GBC

복음방송)와 재학생 이윤섭 사회

로 시작된 기념음악회는 윤임상 교

수(음대학과장)의 지휘 아래 월드

미션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브

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Academic 

Festival Overture)을 시작으로 청

중을 압도하는 장엄하고 웅장한 선

율로 음악회의 화려한 막을 올렸

다.

이어 음악과 황소명 교수의 열정

적이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통

해 생상의 5개 협주곡 중 가장 많

이 연주되는 곡인 ‘Camille Saint-

Saën’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에 충분했다.

이어진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한 클래식과 실용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무대는 또 다른 감동을 청

중들에게 선물하며, 클래식과 키보

드 건반이 어울려 강한 인상을 더해 

공연의 열기를 이어나갔다. 특히 본

교재학생이자 재즈피아니스트 윤

국형 씨가 연주한 ‘예수로 나의 구

주삼고’는 재즈가 가미된 편곡을 바

탕으로 색다른 공연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프라노 클라라김과 바리

톤 권상욱이 뮤지컬 ‘오페라의 유

령’의 동명타이틀 곡 ‘오페라의 유

령’을 부를 땐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한 장면이 연상됐으며, 재학생 최윤

영, 허지애, 장슬기가 뮤지컬 ‘맘마

미아’와 ‘페임’의 OST를 부를 때는 

마치 인기 걸그룹의 퍼포먼스가 연

상됐다.

마지막 ‘희망’의 무대는 온 가족

이 함께 하는 비전의 무대로 명예

총장 임동선 목사가 지은 가사에 교

가를 접목한 곡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어서 윤임상 교수의 지휘아래 다

함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

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부르

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한인연합감리회(KUMC) 원로목

사회 월례회가 지난 4일 오전 11

시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은혜의강

교회(담임 홍종걸 목사)에서 개최

됐다.

정지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

배는 김택규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

으며, 김광진 목사가 ‘은혜 실천의 

삶’(눅17: 11-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지난 40여면 동안 목

회를 했지만 내가 잘 나서 잘 나가

는 줄만 알다가 은퇴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으나 마

음속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고 운을 뗀 후 ”3년 전 버나

드 쇼의 유언을 읽고 큰 충격을 받

았다. 그 내용은 ‘우물쭈물하다가 이

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I knew if 

I would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

pen)는 것이다. 쇼가 묘비명으로 써

달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목

회생활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

는 것을 깨달았다. 은퇴 후 7년 동

안은 실패의 삶을 반추하면서 살다

가 새 꿈을 꾸는데 5년의 세월이 걸

렸다. 쇼의 이 말이 뇌리에 박혀 71

살에 대학원에 등록 2년 반을 공부

한 뒤 목회학박사학위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 “Half Time이라는 

책의 부제가 ‘당신의 인생의 게임작

전을 바꾸라’이다. 인생에는 전반전

과 후반전이 있는데, 50:51로 역전

승을 거둘 수도 있다. 성공 위주가 

아니라 의미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다. 나이가 들었어도 꿈을 꾸자. 꿈

을 이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적

이 없었던 사람은 없지만 아무나 전

력투구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은퇴

했어도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

것을 실천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와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 

대규모의 미주 방문단이 참석한다.

미주한인재단 USA(총회장 박상

원)는 10일 오전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월 24일부

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상대회를 시

작으로 10월 5일 서울에서 열리는 ‘

제8회 세계한인의 날’ 대회, 그리고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세계한

인회장대회에 미주한인방문단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심 있

는 한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세계한인

의 날을 기념해 미주지역의 한인방

문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중인 박

상원 총회장은 “세계한인의 날의 

참가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역

량을 강화하는 한민족 기념행사”라

고 소개하며 “동포 간 화합 및 한

국사회 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행사에 차세대 한

인들을 비롯한 많은 참여를 부탁한

다”고 말했다.

재단 측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

수)부터 26일(금)까지 열리는 제13

회 세계 한상대회를 비롯, 10월 1일 

국군의 날, 2일 노인의 날, 3일 개천

절, 5일 제8회 세계한인의 날, 6일부

터 9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등에 

참석하기 위한 미주한인방문단에

는 재단 관계자들 외에 LA 한인회, 

미국가방위군, 강원도민회, 재미중

소기업협회, 인천향우회 관계자 등

도 참가할 예정으로 공식행사 이외

에 강원도, 경기도 이민사박물과 부

산 등 고국 문화와 유산을 체험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

▲미주방문단 신청문의: 

(213)784-2075, (213)272-7498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창립25주년 기념음악회 

남가주KUMC원로목사회 월례회 은강교회에서 열려

2014년도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의 날 참가

‘희망, 감동, 그리고 만남’주제

“목회40년 허송세월...새 꿈을 꾸자”

미주한인재단 고국 방문단 모집

월드미션대학교 창립25주년 기념 음악회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거리문화사역단체 텐트의 파킹랏 콘서트가 ‘젊음의 콘서트 파트I’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미주한인재단은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의날 행사 참가를 위해 고국 

방문을 실시한다.

월드미션프론티어 단기선교단원들이 사랑의 가축을 현지의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재밌는 이씨네, 다니엘김, 헤이필드청소년오케스트라 출연
텐트 2014 젊음의콘서트 파트1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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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어린이 찬양집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어린이 찬양집회 “Jesus is my Su-

per Hero, Part2”가 6월 21일(토) 오후 7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교회 

소속 어린이 경배찬양팀인 ‘하랑예찬(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

양하는 아이들)’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제2회로 개최되는 본 집회는 

3세부터 12-13세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다.  

▲문의: (718)886-4040  

‘창작클리닉 토요 문학의 길’
곽상희 권사(프라미스교회)가 인도하는 ‘창작클리닉 토요 문학의 

길’이 6월 21일(토) 오후 3시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강당(플러싱 159가

와 노던블러바드)에서 열린다. 이날 내용은 △시문학예술 방법론 △에

리히 프롬의 소유와 존재론을 바탕으로 동서양 시 비교 △참석자간의 

자작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일인당 회비 10달러.

▲문의: (646)283-5658, 241-3747

NJUCA 중고등학교 학생모집
뉴저지유나이티드크리스천아카데미(NJUCA) 중고등학교(이사장 

신정하 장로)가 2014-2015학년도 신입, 편입생을 모집한다. 6학년

부터 12학년까지 기독교 교육이념에 기초한 지성, 감성, 영성 교육

을 목표로 한다. 개강은 9월 5일이며 유학생에게는 1-20비자가 발

급된다.

▲문의: (609)954-2900, 713-2121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주

최한 2014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

회 강사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의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6

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

날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

해 감성 넘치는 고훈 목사의 강의를 

경청했다. 

고훈 목사는 한국 교회가 WCC 이

후 더 분열됐으며 세월호 사건 역

시 분열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어려

움을 중에서도 장로교 합동과 통합

이 연합해 제작한 CD와 고훈 목사

가 쓴 소책자 시 작업강좌집을 소개

하고 뉴욕교협이 복사해 나누기를 

부탁했다. 

시인 이기도 한 고 목사는 “성경

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시

에서 영감을 얻으면 설교에 많은 도

움이 된다”며, “설교로 교인들을 웃

기거나 울려야 한다. 웃으면 엔돌핀

이 나오지만 울면 스트레스가 해소

된다”고 말하고 감성적 설교의 필요

에 대해 강조했다. 

고 목사는 시인다운 감성으로 “성

공의 가장 큰 기본기가 고난/역경”

임을 강조하고 “역경지수가 높을수

록 성공지수가 높다”며 어미 독수리

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에 

빗대어 설명했다. 고 목사는 “물론 

벼랑 끝에서 밀지 않으면 독수리는 

날지 않지만, 독수리 안에 날개가 있

기에 날 수 있다. 우리 안에도 날개/

희망가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은 상수리나무의 열매는 너

무 작다며, 하나님을 높일수록 나는 

작아지는 겸손과 작은 것에서 나오

는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성공이란 말은 비성경적이며 성장

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충성”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목사는 “죄송합니다”라는 

자작시를 낭송하고 안산제일교회에

서 협력 파송한 선교사들의 이야기

를 간증하기도 했다.

이날 총무 장경혜 목사의 사회로 

김희복 목사의 기도, 최웅렬 목사의 

마침기도로 세미나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감성의 설교로 웃고 울려라”
뉴욕교협 목회자세미나, 강사 고훈 목사

뉴저지 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오른쪽부

터 두번째가 전임 이병준 목사, 옆이 박찬순 신임회장

호성기 목사(왼쪽)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청교도들이 세운 올드더치 교회 앞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4회 청교도복음연구회세미나

가 “청교도와 설교”라는 주제로 지

난 14일 테리타운에 소재한 슬리

피 할로우 올드더치교회(The Old 

Dutch Church of Sleepy Hollow, 

1697년 설립)와 은혜와사랑교회(

담임 최기성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김필식 목사

(영림교회 담임), 최기성 목사, 이

창종 목사(동서교회 담임), 김경옥 

원장(KAM 가정사역원) 등 4명이 

맡았다.

첫 강의는 “리차드 백스터의 목

회적 설교에 대한 소고”로 김 목사

는 “어렵고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

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힘들

다”며, “백스터는 깊은 말씀의 상고

를 통한 영적 통찰력으로 목회자들

의 내면에 관한 영적 진단과 자가 

치료를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

어 청교도 3세대인 백스터의 설교

론에 대해 “설교자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인내하는 자기 성찰과 확실

한 교리를 가르치며 철저히 삶의 

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성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분석 연

구”에서 “에드워즈는 영성과 지성

과 삶이 어우러져 통찰력 있는 청

교도 신학자”라며 에드워즈의 생

애를 소개하고 “주해적 다리와 신

학적 다리를 건너 적실성 다리 놓

기,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혁적 다

리까지 목회적 상황화의 적용 프레

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종 목사는 “진리의 불꽃같

은 설교자 찰스 스펄전”에 대한 강

의에서 설교자의 열정, 열정의 상

실 요인, 열정적 진리의 선포 방법, 

진리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설교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D L 무디와

의 동역,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

설교자의 목표는 성도의 회심이나 

교회부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돼야 한다”며 “하나님

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진리의 불꽃 

담는 설교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경옥 원장은 “청

교도 설교와 풀핏 인테리어”라는 

제목으로 “설교단을 의미하는 풀

핏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

면서 위치가 바뀐 것처럼 예배학과 

신학의 문제”라며, 발코니식 풀핏, 

풀핏을 중심한 신앙생활, 낮아지는 

풀핏에 대해 설명하고 “설교 준비

자는 하나님께서 풀핏 앞에 세운 

자신의 임무를 영광스럽고 경외하

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유원정 기자>

청교도 거장들 설교 및 풀핏 발표
제4회 청교도복음연구회세미나, 올드더치교회 방문

고훈 목사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 목사회가 지난 9일 임마

누엘성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갖

고 새 회장에 박찬순 목사(임마누

엘성결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부회

장에는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 담

임)가 선임됐다. 

박찬순 목사는 “그동안 열심히 

해오던 목사회의 사역들이 있다. 이

를 바탕으로 목사회가 5년이 됐으

니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

서 돕겠다”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

다. 박찬순 목사는 뉴저지 교협회장

도 역임한 바 있다. 

목사회는 회무처리를 통해 미비

했던 회칙을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했으며, 분과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회기(회장 이병준 목

사) 뉴저지 목사회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목회자 축구팀과 남성목사

합창단을 발족시켰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축구로 모임을 가지

며, 오전 10시에는 남성목사합창단

의 연습이 행복한교회(담임 이병준 

목사)에서 진행된다. 

2월에는 “이민교회를 향한 주님

의 음성듣기”라는 주제로 뉴저지 

목회자 산상기도회를 열었으며, 

SNS 목회활용 세미나도 열렸다. 3

월에는 “개교회 선교사역 디자인”

이라는 주제로 선교세미나가 열렸

다. 4월에는 건강세미나가 열렸으

며, 5월에는 4개주 목사회 연합체육

대회와 은퇴목사 위로회가 열렸다. 

또 교협과 다양한 연합사역을 펼친

바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노스캐롤라이나(NC)지역 목회자 

가족연합수련회가 지난 2일부터 사

흘간 머틀 비취에서 열렸다. 약 35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황성

철 목사(그린스보로 주님의교회 담

임), 송성섭 목사(샬롯남부교회 담

임), 최동갑  목사(랄리제일침례교

회)가 강사로 섰다. 

먼저 황성철 목사는 엘리야의 탈

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투정도 다 받아주실 뿐 아니라 사정

을 이해하시고 그 사정에 눈높이를 

맞추어 위로해주셨으며 다시금 회

복케 하셔서 새 역사를 감당케 하셨

다”  말했다.  

두 번째 강사 송성섭 목사는 “너

무 열심 있는 종들이 쉴 줄을 몰라 

탈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깨우쳐 

주셨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최동갑 목사는 “굴곡 많고 

낙심하기 쉬운 하나님 사역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함

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모임 자체가 기쁨이

요, 함께 가는 목회 길에 동지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었

다며 내년에 더 많이 참석하기를 다

짐했다. 
<기사제공: NC교협>

9일 정기총회, 부회장 양춘길 목사 선출 

가족연합수련회, 강사 황성철, 송성섭, 최동갑 목사  

뉴저지목사회 회장에 박찬순 목사 

NC지역 목회자 “쉬면서 목회하자”

지난 6월 8일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목사) 장학재단

( A n t i o c h  S c h o l a r s h i p 

Foundation, ASF)이 지난 8일 장

학기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는 한인학생 7명을 포함해 18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동 장학금은 지난 1999년 

OICC(One In Christ Church)를 

기초로 크리스천 리더십 양성과 

다문화 및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안디옥교회 뿐 아

니라 지역사회에 오픈해 호평을 

받으며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안디옥 장학생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고등학교 졸업생들로 각 1천 

달러씩 받게 되며 1999년 이후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필라 안디옥 장학기금 수여식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정조)는 ‘협력하는 교회와 커

뮤니티’(Korean Faith Commu-

nity Partnership) 프로젝트(이하 

KFCP)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KAFM 컨퍼런스 룸에

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AFM은 한

인 목회자, 신학자, 교수 등 11명으

로 구성된 종교자문위원회(이하 자

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

문위원회는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 

KFAM과 목회자들을 연결하는 역

할을 하게 된다. 

제니퍼오 가정폭력 담당자는 “남

가주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으

며 LA 한인타운 내에 370여개의 교

회가 있다”며, “가정폭력은 1세만의 

아니라 한인 2세 가정에서도 일어

나고 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사

례 중에는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자

녀들에게서 일어나는 대물림 현상

이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마련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대물림 현상

을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상담기관보다 교회

에 먼저 도움을 구하고 있다”며 “자

문위원회와 한 팀을 이뤄, 좀 더 많

은 종교지도자가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KFAM과 함께 ‘러브패밀리: 사랑과 

존중이 깃드는 가정’이란 이름으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

정이다. 이 캠페인은 일회성으로 끝

나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꾸준히 지

역사회, 교회관계자들을 만나 네트

워크를 만들어 협력하게 된다. 

최남진 프로젝트 디렉터는 “누구

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정 꿈꾸

고 있으며, 무던히 애쓰고 있다. 가

정 폭력은 행복해야 하는 개인의 삶

과 가정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과 

같다. KAFM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

고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

며 가슴아파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효과적 예방치유를 위해 지역교회

가 협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프로

젝트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희규 목사(클레어몬트신

학교)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은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나 교인들은 

가정폭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

다”고 언급하며 “교인들이 가정폭

력을 접할 때 다가갈 수 있는 대상

은 목회자들”이라 말했다. 

박 목사는 “가정폭력은 사랑, 서

로 간 통제, 그리고 폭력 등이 복합

적으로 얽혀있는 복잡성으로 이해

할 수 있다”며, “교회는 가정문제를 

사랑에 초점을 두고 다루려고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정문제를 다루

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

상담소와 교회가 연계할 때 효과적

인 가정사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번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389-6755, x128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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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 창립8주년 감사예배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회장 박웅기 목사)는 창립 8주년 감사예

배를 22일(주) 오후 5시에 가디나에 위치한 성서장로교회에서 드린

다. 강사는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문의: (310)515-7207, (562)417-4869

2014년 밀알 사랑의 캠프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이 주최하는 2014년 밀알 

사랑의 캠프가 6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2박3일간 UC Santa 

Barbara에서 열린다. 이 사랑의 캠프는 450명(장애인 150명, 봉사자 

250명, 스텝 50명)이 참가하게 되며 참가비는 180달러. 

▲문의: (657)400-9570, 

CLASSAGAPE@MILALMISSION.COM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는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

를 20일(금)과 21일(토) 양일간 ‘주님을 통한 온전한 치유’라는 주제

로 개최한다. 

▲문의: (626)629-6151/구재훈 장로, (213)804-6937/김중혁 집사

 

R2R 찬양제
한인연합감리교회(KUMC)가 주최하는 R2R 찬양제가 22일(주) 오

후 5시 드림교회(담임 이성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26)793-0880

나성동산교회 미주갈멜산 기도원 성회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 부흥성회가 오는 26일(목)부터 

29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갈멜산기도원(안양, 강화, LA) 담임

이자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조성근 목사이며 시간은 26일 저녁 7

시30분, 27일과 28일 새벽 5시30분, 저녁 7시30분, 그리고 29일 오전 

11시이다. 한편 미주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는 24일부터 7월8일까지 

갖게 된다. 시간은 새벽 5시30분, 오전 10시30분, 저녁 7시30분

▲문의: (213)487-3920/나성동산교회,

           (213)382-1450/미주갈멜산기도원

west
서부교계 게시판한인 가정폭력 예방위한 종교자문위 구성

남가주교협(회장 박효우 목사)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7일부

터 사흘간 남가주원로목사회(회장 

이태환 목사)를 초청, 그랜드 캐년 

관광을 실시했다. 

박효우 회장은 “2박3일의 일정 

동안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두 건

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며, 이

번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삼호관광 관계자 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

했다. 

이번 관광은 원로목회자 80여명

이 참여했다. 또한 남산당한의원 김

용훈 원장과 팔체질전문한의원 정

재영 한의학박사가 함께 동행해 원

로목사들의 건강에 대한 관리법과 

팁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설립 22주년을 맞은 올림픽장로

교회(담임 정장수 목사)는 15일 오

후 4시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

장수 목사는 “지난 2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다”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교회

를 맡겨주시고 인도해주셨다. 그 

인도하심이 20여년 동안 이어졌고, 

또한 새 예배당을 마련해주셨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했다.

정장수 목사의 사회와 본 교회 

엘로힘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된 감사예배는 최성칠 목사가 기

도, 연합성가대가 찬양했으며 박희

민 목사가 ‘좋은 소문난 교회’(살전

1: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희민 목사는 “22주년을 맞이한 

올림픽교회 공동체가 새성전으로 

이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

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이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천국은 소망이 충

만한 곳이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소망이다. 우리 개인과 한 공동체 

한국가의 소망이 예수그리스도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미국과 커뮤니티 변하는 놀라운 역

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신욱 목사과 김춘근 장로

가 축사했으며 제이슨송 교장이 영

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예배는 강순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

다.
<박준호 기자>

남 가 주 한 인 청 소 년 비 전 센 터

(KYVC 대표 김영길 목사)가 주최

한 청소년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제

2회 자녀사랑 찬양제가 15일 오후6

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김영길 목사는 “맑고 상쾌하고 

격조 있고 은혜가 넘친 찬양제였다. 

여러 학교 동문들이 참여했는데 감

동이 넘쳤다. KYVC 통해 하나님께

서 큰일 하실 줄 믿는다. 청소년들

에게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하나

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사장 김영대 목사는 “올해는 

특히 청소년들과 부모와 관계가 좀

더 사랑스러워지고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했으면 한다. 가정이 메마르

고 청소년문제가 많아졌는데, 크리

스천들이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갈 

때 이민사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열

매가 맺어지길 기대하며 이번 찬양

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전동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제는 브니엘여성합창

단(지휘 김경희), 감사한인교회 성

가대(지휘 박홍섭), 모닝스타콘서

트콰이어(KYVC청소년합창단, 지

휘 엔 윌리엄스), 숭의코러스(지휘 

이선경), 카이로스미션워십댄스팀

(단장 김민경), 숭실OB남성합창단

(지휘 이영두), 서울대합창단(지휘 

백정현),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시온성가대(지휘 박성숙), 연세콰

이어(지휘 이영두), 윌셔연합감리

교회 성가대(지휘 장상근)이 출연

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한편 찬양제가 열리기전에 갖은 

1부 예배는 김영대 목사의 사회로, 

허귀암 목사(중부교협 회장)이 기

도했으며 이영선 목사(남가주밀알

선교단 단장)가 ‘사람이 사랑으로 

열려...’(시 139:13-15)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설립22주년 올림픽장로교회 이전감사예배

KYVC주최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 

남가주교협, 원로목사회 그랜드 캐년 관광초청

“성전이전으로 기적의 역사 이루길”

“청소년들에 하나님 사랑 심어주자”

KFAM은 미주한인사회의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협력하는 교회와 커뮤니

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남가주KUMC원로목사회 월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올림픽장로교회 창립 22주년 및 이전감사예배에서 순서맡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KYVC주최 제2회 자녀사랑 찬양제에서 참석한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있

다

KFAM ‘협력하는 교회와 커뮤니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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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령중앙협의회(세성협)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한국교회 본질 회복

을 위한 연합성회’를 개최한다. 연합

성회에서는 유명 목회자들이 ‘회개

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사모

합니다 성령 충만을’이란 주제로 설

교한다. 세성협은 이 행사에 6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성협은 세월호처럼 난파선이 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한

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먼저 죄

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

아가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10일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성회를 준비 중인 소강석 정인찬 권

태진 오범열 안준배 목사가 좌담회

를 가졌다.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을 위한 최

우선 과제가 ‘본질 회복’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회를 성령운동과 말

씀운동으로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성회에서 대표대회장

을 맡은 소 목사는 “한국교회의 일치

와 연합이 중요하다”며 “분열을 거듭

해 온 한국교회는 다윗과 같이 침상

을 적실 정도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막연하게 낙관적

인 기대로 출발했다”며 “그 결과 교

회 성장은 침체됐고 교회 신뢰도는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권 목사는 “

신학교가 사명을 다하고 교회 지도

자들이 세속주의를 벗어나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며 “결국 교회는 세

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나

눔과 섬김, 겸손을 전하게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희생과 순종이 없는 값

싼 은혜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하

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운동을 한

국교회가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목사는 “한국교회가 영적 건강

을 회복하면 반드시 축복의 시은소

가 되고 하나님 은혜의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

국교회호는 침몰 중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 목사

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A교회는 최근 교단을 탈

퇴하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

입했다. 고소·고발을 일삼는 교단

정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신학교 및 교

단 선후배들의 위계질서와 부정부

패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영

남지역의 B교회도 “교단 내 불합

리한 행정처리가 많아 회의가 들

었다”며 교단탈퇴 공고를 냈다.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은채 홀

로서기를 하거나 독립교회연합회

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크게 늘고 

있다. 12일 현재 한국독립교회선

교단체연합회(회장 신상우 목사)

와 국제독립교회연합회(회장 차

군규 목사)에 가입한 독립교회는 

모두 2710곳이다. 이는 2004년 3

월 530곳 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

치다.

독립교회연합은 일반 교단보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회비 부

담도 거의 없다. 기존 교단과 마찬

가지로 신학생을 대상으로 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주고 있으며 교

단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회원교회

의 친목과 국내·외 선교, 목회정보

공유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교회가 크게 늘

어난 가장 큰 이유로 ‘교단정치’를 

꼽는다. 한 목사는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노회나 교단의 간섭이 

시작된다”며 “소위 정치목사에게 

휘둘리는 것이 싫어 독립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다 자유로운 교회운영을 위해 

독립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 3년 

전 독립교회로 새 출발한 C목사는 

“우리교회는 목사·장로 임기제를 

도입했다”며 “이외에도 몇가지 실

험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런 것들을 교단에 속한 상태에서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역하는 교회가 보수교단 소속이

었던 50대 여성목사는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헌법이 

싫어 독립교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교단에 

속한 상황에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

의 경우 자칫 이단으로 몰리곤 하

기 때문이다. 최근 교단을 탈퇴한 

교회 목사는 “전도를 하다보면 ‘교

단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아직 한국교회에선 장로

교, 감리교 등 교단이 중요해 독립

교회라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

다 본다”고 말했다.

또 정년 연장이나 목회세습을 

위해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

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하는 바람직

하지 못한 모습도 간혹 나타난다. 

연합회가 이런 문제들을 간섭하지 

않고 개 교회 정관을 존중하기 때

문이다.

교계에서는 독립교회연합회가 

기존 교단과 불협화음 없이 조직

을 활성화해 교단 중심의 한국교

회에서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될

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전국기독교수연합 회장 이병원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이미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독립교회들이 크

게 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기

존 교단들이 군림하는 자세를 보

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

수는 “교단을 운영하는 목회자와 

교단 내 제도들이 좀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자

유로운 목회를 원하는 독립교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 교회 지도자들은 16일 서

울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

한·중기독교교류 세미나’를 개최하

고 양국 교회의 역사와 상호교류의 

의미,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

다. 이들은 한·중 교회의 연대를 통

해 양국 우호 증진, 동아시아적 신

학 수립, 사회사업 협력, 이단대처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북

아선교연구센터 소장은 “한국 개신

교회는 꾸준히 민족독립 운동의 바

탕이 된 반면 중국 개신교회는 서양

의 선교활동에 종속돼 있었고 민족

독립 운동이나 민중해방 전통과 분

리됐던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

했다. 김 소장은 “중국은 1949년 사

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이래 중국기

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삼자회)

와 중국기독교협회를 중심으로 일

치하는 교회로 재정립되고 있다”면

서 “한국교회는 교회 공공성 회복

과 민족·민중과 함께 했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인데 이는 중국 개신교가 전개하는 

신학사상 건설운동에 빗댈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양국 

개신교회의 교류는 향후 세계 기독

교와 신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근

원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소장의 전

망이다. 그는 “한·중 교회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 사회복지, 시민사

회 형성을 위한 교량역할을 해야 한

다”고 주문했다.

왕준 삼자회 부주석은 “중국 기독

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그룹 모임 다양화 등의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면서 “반면 목회자들

이 양호한 신학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게 많은 틈새를 보이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교

회의 과제로 도시화, 다원화, 종파

주의의 극복과 신학교육 강화, 목회

자 대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명 광동성기독교협회 회장은 “

중국교회는 빠른 성장 단계를 지나 

평온 성장의 단계로 들어섰다”면서 

“젊은층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

고 발전 중심이 점차 농촌에서 도시

로 옮겨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어 “도시교회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성도들의 평균 수준이 점점 높아지

고 파워 엘리트들이 교회로 인도되

고 있다”면서 “이들을 통해 교회 발

전의 여지가 커진 반면 목양에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청화 삼자회 부주석은 “베이징 

등 중국 동북 및 연안지역에서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있지만 신천지예

수교증거장막성전 등 한국에서 발

생한 이단 및 사교집단도 계속 들어

오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노력이 유병언 구원파와 박옥

수 이요한 집단, 하나님의교회, 여

호와의증인, JMS 등의 이단·사이비 

단체가 중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

개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교계에서도 입장이 엇

갈리고 있다. 교회에서 한 발언이라

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쪽과 왜

곡된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

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12일 문 

후보자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한 “

한일합방은 하나님의 뜻” 발언에 대

해 논평을 내고 이 발언에 대한 일

부 언론의 망언 규정을 ‘마녀사냥’

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문 후

보의 발언은 신앙인으로서 성경적 

역사관에 입각해 강의한 내용이므

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강연 전체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일부만 문제 삼는 마녀

사냥식 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신앙인인 문 지명

자가 교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성

도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세

상적인 관점으로 비방, 폄훼하는 것

에 대해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도 “교회 안(에서 

이뤄진)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한 강

연에서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한 것

을 거두절미하고 지나치게 정치적 

용어로 바꾸려는 것은 견강부회”라

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NCCK)는 문 후보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NCCK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

에 대한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

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마치 일본

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하고, 남북

을 분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부적절한 주장”이라

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총

리 후보로 지명한 박근혜 정권 역시 

같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선민네트워크, 기독교유권자연

맹 등 11개 교계 및 시민단체의 연

합체인 선민회는 16일 KBS의 문창

극 총리 후보의 보도를 비난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선민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영등포

구 여의공원로 KBS 본관 앞 집회

에서 KBS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

표했다. 

선민회는 15일 미리 공개한 성

명서에서 “문 총리 후보자의 특강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그의 강연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사랑

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넘

쳐나는 훌륭한 강연이고 신앙고백”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는 일부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해 

문 후보자를 친일파 매국노인 것같

이 폄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

속, 관련자 엄벌을 요구한다”면서 “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KBS 시청거부운동과 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

장했다. 

시민운동단체인 국민통합시민운

동도 성명서를 내고 “KBS의 보도 

및 이를 악용하는 자들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종교탄압이

자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

파) 신도 일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

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

포된 가운데 유병언 구원파의 지

교회가 전국 133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단 전문가들

은 구원파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의 

조력자인 것으로 보고, 보다 강력

한 수사를 촉구했다.

11일 온라인 기독교 매체 ‘교회

와 신앙’에 따르면 구원파의 지교

회는 서울 29곳, 경기·인천 22곳, 

경북·대구 20곳, 전남·광주 19곳, 

경남·울산·부산 11곳, 충남·대전 

11곳, 전북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제주 1곳으로 총 10개 권역 

133곳에 달했다. 

그간 유병언 구원파의 정확한 

교세는 밝혀진 바 없다. 대외적으

로 10만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는 크게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단들은 교세를 10배 이

상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실제 신도 수는 1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교회별로 정확한 신도의 숫자

는 알 수 없지만 전체 신도를 10만

명으로 봤을 때 각 지역마다 평균 

1000여명의 신도가, 1만여명으로 

봤을 때 100여명의 신도가 분포됐

다고 볼 수 있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정동

섭 총재는 “신도들은 유 전 회장 

보호에 사명감을 갖고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실제 구원파 이태종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10만 성도

가 하루씩 유병언 전 회장을 숨겨

줘 결국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되더

라도 최후까지 그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총재는 “유 전 회장이 지교

회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병언 구원

파는 전체 지교회 목록과 약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구원파 지교회 주소는 서울 용산

구의 서울교회와 경기도 안성 금

수원을 비롯해 인천서구 단봉로, 

경기도 파주 풀무골로, 수원 권선

구 서둔로, 전남 목포 산대로, 전북 

익산 옛둑2길, 정읍 수성5로, 충북 

제천 의림대로, 부산 해운대구 선

수촌로, 광주 동구 소태길의 지교

회 등 11곳뿐이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협회장 진

용식 목사는 “유병언 구원파는 앞

으로도 신도들에게 신앙심을 강

요하며 사업체 사수를 목표로 유

병언의 도피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성령중앙협 주최,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교단정치에 염증...탈퇴 잇달아 

한중 교회 연대로 이단 차단해야

한교연 “마녀사냥 말라” NCCK “지명 철회하라” 서울 29곳 경기·인천 22곳…신도 1만명 내외 추정

한국교회 본질회복위한 대규모 연합성회독립교회 10년새 5배 성장

신천지, 구원파 중국 진출 경계 

문창극 총리 후보 발언 교계 엇갈린 성명

교계단체들, KBS 문창극 후보 보도 규탄집회

구원파, 전국 133곳에 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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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아량있는 인물

우리의 감각, 시청각 감각이 총동원되어 시야도 좀 넓게 도 고상

하게 보면서 자라나야 아량도 있게 될 듯 하다. 시각만은 아니다. 

모든 감각이 그러할 것이다. 좁은 땅에서 넓은 공간을 못 보고 산

다면 아무래도 아량도 없을상 싶다. 근자에 서로 설전하고 치고받

음에 있어 아량이 거의 없어보이니 보기도 듣기도 딱하기만 하다. 

상해에서 들은 일이 생각난다.

상해 우리 임시정부가 있는데 국내서 뜻있게 나와서 조국의 독

립을 위하여 모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정의 앞잡이로 파견되어 

오는 이들도 적지 않아 여기 전문적으로 책임을 진 이들이 있다. 

마땅한 일이다. 어물어물하다가는 큰 곤경을 치루기도 한다. 거의 

큰 고문을 당하게 된다. 한 젊은이는 고된 고문을 당하다가 엉뚱하

게 도산선생을 만나게 해달라 하며 그가 오라고해서 왔다하니 깜

짝 놀라 취조하는 이들은 손을 놓았다. 도산선생에게 데려갔더니 

도산선생은 이 사람 이제야 왔나? 반갑게 대하니 그를 취조하던 

이들은 두려웁기까지 했다. 한 젊은이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였

다. 도산선생의 그 넓은 마음은 보통사람으로 측량도 못한다.

도산선생을 중심해서 뭉쳤고 오늘까지도 뭉치고 있는 그 이유

를 알만하다. 한 사람을 살린다. 그의 앞길을 열어준다. 아량 있는 

인재를 기르고 있다. 아량 없는 사람은 그 자신이 중심인고로 자신 

이상을 보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려 할 때는 이

용하고는 이용을 다한 다음에는 외면하고 만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량을 베푸는 인물이 얼마나 있는가 적극적으로 한 인재를 키우

려함은 그 얼마나 큰 투자일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를 헐려

고만 하는 양상만 보이는 듯하니 한심해 보인다. 그런 당사자 문제

에 국한하지를 않는다. 후배들에게 그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함

이 문제이다. 이런 정형에서 자란 이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이

에서 지나지를 못한다면 앞으로의 우리네 앞길이 염려된다. 못된 

짓을 하는 인간이라도 용납하여 아량 있게 선도 교도할 길을 찾아

야 할 것이다.

잘 속는다. 바보 같은 일이라 하겠지만 속는 것 같으되 그 속임

수를 알고도 속는다. 바보짓이 아니라 속인 상대는 그 쾌재를 부르

기도 할 터이나 이 인재를 선도하려고 우선 속았다. 그 쾌재를 부

르는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 부탁한다. 그의 속임수를 알았기에 

예견한 부탁이요 맡긴 일을 해보면서 자신을 잘 알고 그렇게 맡긴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질 때 그는 그 아량 있게 자기를 대함을 

알아 속였던 일에 대한 과오를 알고 스스로 수치를 깨닫게 된다. 

이로서 그는 그의 사람이 된다.

상대방의 비(非)를 지적하지 말고 상대방의 옳은 것, 시(是)를 

지적하여줄 때 언제나 그는 내 편이 되어준다. 당을 짓기 위하여 

내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포섭하는데 있어 내편 된다함은 

내게 적이 없게 됨이라. 적이 없다는 말은 다 내 벗이 된다는 말이

니 벗이 많을수록 서로 합쳐서 큰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쉽게 

된다. 이런 정치인이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 그 백성은 복된 나라 

복된 백성이다. 우리나라엔 도산만큼 벗을 만드는 인물이 절실하

게 필요하다. 주님은 나를 구속하시어 자기의 친구를 삼으셨기 때

문이다. 친구에겐 비밀이 없다. 주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님을 닮았다. 주의 본을 받으면서 주님

의 본을 받은 자신을 본 받으라 함을 본다.

도의적으로 교양이나 수양을 쌓아 아량을 더할 수도 있기도 하

지만 이는 제한된 아량이 아니면 조건 있는 아량이다. 자신이 더 

큰 이익을 위한 방편의 아량이라, 상대를 이용하려는 아량이라, 이

런 정형이 나타나날 때 그 아량의 혐오감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신앙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데서 얻어진 아량이어야 틀

림없다. 주님의 그 아량은 곧 자신의 희생으로 나타난 아량이라, 

그 아량을 본받을 때 그 자신의 희생으로 베푸는 아량인 고로 그 

관대함을 받을수록 그를 본받아 나도 희생하게 되니 희생보다 더 

큰 힘은 없다. 희생은 천하는 얻는 힘이 있다.
<1999년, 3권>

방지일 칼럼 (44)

“본대로 들은 대로”

IV. 오늘의 아시아의 5개 중

요한 선교이슈

1. “민족복음화 운동”의 중요성

19세기와 20세기의 전통적 서양 선교단체

들은 제3세계 복음화는 유럽과 북미의 선교

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생각 밑에

서 열정적인 헌신과 노력을 한 것이다. 그들

은 많은 기독교 학교와 신학교를 세워 원주

민 지도자를 배출했으나 각 나라의 복음화는 

그 나라 원주민 기독교의 책임이라는 관렴이 

약했고 앞으로 21세기 제3세계 선교사의 수

가 서양선교사의 수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변하였다. 외국선교

사와 원주민교회의 관계는 “부자관계”로부터 

“동반자관계”로 오늘에는 “원주민 산하”의 

관계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서양 선교사와 

아시아 선교가의 역할이 선교지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1, 아시아-2 국가에

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원주민교회의 성숙상

태를 인정하고 원주민교회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며 같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역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복음화 운동”은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원주민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외국 

선교사는 이 목적을 이루도록 원주민교회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나라가 복음화 된다는 선교이론은 필연적으

로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450

년의 긴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전체 인

구 1억2700만 명중 기독교인은 110만 명  

(0.8%)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 641,351명

(0.4%)이 개신교인이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수는 약3,500명으로 33개국에서 

245개 선교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이러

한 많은 선교사의 수에 더 많은 선교사를 일

본에 파송한다 해서 일본이 복음화 되는 것

이 아니다. 일본교회의 중요한 이슈는 일본민

족복음화 운동이다.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인과 8,023교회가 일본복음화를 자기들의 책

임인 것을 깊이 깨닫고 민족복음화운동에 적

극적으로 노력할 때 일본이 복음화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교회성장의 원인에 대

해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한국

교회 성장폭발”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주

후 1885년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두 미국

선교사는 Dr. Horace Underwood(장로교)와 

Dr. Horace Appenzeller(감리교)였다. 이들

은 다른 선교사들과 같이 교회와 남녀 아이

들을 위한 초, 중, 고등학교와 고아원, 병원을 

건립하고 한국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였다. 

그들은 기독교대학과 신학교를 창설하여 한

국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한국교회의 기

반을 세우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핍박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

다. 일본제국 식민시대(1910-1945)에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반대로 수많은 교회 지도자

들이 감금되었고 순교를 당했다. 6.25사변

(1950-1953) 때 한국민족의 고통과 기독교

인의 공산치하에서의 핍박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한국교회의 급속도의 선장은 

순교자들의 피 값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민족복음화운동”

을 강조하면서 한국 민족의 복음화는 한국 

기독교인에게 달려있다는 신앙을 갖고 열심

히 전도하게 되었다.

1990년 한국의 4,000만명 인구 중 1,200만 

명 개신교인과 260만 명 천주교인이 있었다. 

김준곤 목사(한국 CCC 창설자) 같은 한국교

회 지도자들이 “한국민족복음화운동”을 강력

히 주장하였고 놀라운 교회성장의 성과를 이

루게 되었다. 서양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기

반을 세웠지만 그 위에 한국교회가 민족복음

화운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2. 선교사 재배치 수정의 필요성

선교사는 여러 분야의 선교 사역을 하게 된

다. 교회설립, 학생사역, 공장직공사역, 선교

사 자녀교육, 신학교 사역 등의 다양의 사역

을 하는데 각 사역마다 모두 중요하다. 그러

나 모든 사역이 선교 지역의 상황에 따라 똑 

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OMF, World Evangelical Crusade(WEC), 

Sudan Interior Mission(SIM) 같은 정통적 

선교단체들은 성숙한 원주민교회가 세워진 

아시아-1, 아시아-2 국가에서 교회설립 사역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교회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영성과 학문적으로 훈

련을 제대로 받은 목회자와 신학자가 심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를 

배출하는 곳은 신학교이다. 앞으로 선교 단체

들은 특별히 아시아-1, 아시아-2 국가에 있

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 중 무

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다. 2억3250만 

명 인구 중 15%(복음주의교인은 5.6%)가 기

독교인이다. 주후 2000년 Suharto대통령이 

은퇴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 보수주

의를 적용하여 특별히 기독교 학교와 신학교

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근래 인도네시

아 정부는 기독교를 더 압박하기 위하여 기

독교대학과 신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학

교를 종교청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였다.

인도에서 30여년간 뉴질랜드선교사로 신

학교 사역을 했으며 ATA의 초창기(1970)부

터 현대까지 아시아 복음주의 신학교육에 이

바지한 Bruce Nicholls 박사는 2012년 필자

에게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Ph. D학위를 가진 한국 신학교 교수 두세 선

교사를 요청하였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

는 근래 법을 바꿔 한 신학교가 정부의 인가

를 받기 원하면 적어도 Ph.D 수준의 신학자

가 5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 신학교에 

5명의 Ph.D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신학교들

은 타국의 신학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 반면에 한국은 신학박사(Ph.D.), 기독교

교육박사(Ed.D.) 학위를 취득한 신학자의 수

가 2,000명이 넘는다. 현재 한국의 신학대학

원에서는 계속 신학박사 레벨의 신학자를 매

년 수십 명 배출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에서 

신학박사학위를 갖고도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

다. 한국은 목회자와 신학자의 수가 넘쳐 나

는데 아시아-1, 아시아-2 국가의 많은 신학

교들은 자격있는 목회자와 신학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열렬한 선교활동은 

지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신

학교와 신학자들 사이에는 미약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신학자선교대회가 필요하

며 신학자선교협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Dr. Nicholls은 자기 선교단체인 Interserve

에도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를 요구했으나 구하지 못하여 실망하

였다. 그러므로 서양과 아시아의 선교단체들

은 아시아의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

교사를 파송하여 그들이 더 많은 원주민교회 

지도자를 배출하기를 바란다. 아시아 복음화

를 위한 선교전략은 첫째로 민족복음화운동

을 강조하면서 둘째로 선교단체들은 더 많은 

신학교수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계속>

서구선교사가 한국교회 세웠지만 민족복음화는 한국교회가 담당

한국내 기독교박사 2천명... 아시아1, 2 국가에 교수 파송 고려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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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1. 깎아지른 듯 한 언덕(욥39:28).
4. 대제사장으로 성벽 중수 시에 협조하였다(느3:21).
6. 입술을 오므려 그 사이로 김을 불어 맑은 소리를 내는 짓(슥10:8).
8. 예루살렘성 중수 시에 협조한 자(느3:10).
10.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요 사두개교인이다(요18:13).
12.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한 물건에 도장을 찍음(렘32:11).
14. 남과 어떤 일을 약속하여 작정함(삼상21:2).
15. 악사 제4반의 지도자(대상25:3)
16. 이쪽과 저쪽 사이(신1:16).
17. 시몬의 성읍(대상4:29).
18. 많은 아들(신33:24).
19. 생각. 마음. 뜻(잠18:2).
21. 바니의 자손(스10:37).
24.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서기관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받은 세레마의 부친(렘36:26)
26. 선과 악의 사이(전12:14).
28. 말씀하시기를…(요4:50).
29. 여러 갈래로 찢어지거나 흩어짐(넷으로 갈라지고, 다섯으로 찢

어지고(명사).

<세로 푸는 열쇠>

2. 다른 데로 옮겨가다(삼상4:22).
3. 어떤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단체의 행동을 통솔함

(민4:19).
4. 오순절에 이 땅에 우거하는 유대인들이 내참하였다가 성령강

림함을 보았다(행2:9).
5. 사무엘의 둘째 아들(삼상8:2).
7. 배가 깨짐(겔27:34).
8. 살룸의 아들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중 한 사람(대하

28:12).
9. 꾸밈이 없고 참다운 시골 사람(골3:11).
10. 가족이 사는 곳(창39:4).
11. 유다의 기업지 중에 시므온지파에게 분급한 성인데 마라라고

도 부른다(수19:8).
13.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사람(룻4:15).
14. 육체의 연습은 ○○○ 유익이 있으나…(딤전4:8).
18. 수효가 많음(출23:2).
20. 마아가에게서 난 갈렙의 아들(대상2:47).
22. 납달리 족속의 두령(민1:15).
23. 성질이 험상궂고 악함(신28:50).
25.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고쳐주신 소경의 부친(막10:46).
26. 잘 대접함(눅6:33).
27. 간교하게 남을 속임(욥15: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40)

키예프는 북방에서 배를 타고 

내려온 크이, 호립, 쉬첵 3형제와 

리비드 공주가 로마건국신화처럼 

키예프  일곱 언덕을 차지하고 도

시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키예프는 러시아식 명칭이고 크이

프ㅡ라는 우크라이나 이름은 맏형 

크이가 세운 도시라는 뜻이랍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 동슬라브인들이 세운 최

초의 도시, 모든 러시아 도시들의 

어머니로 모스크바를 낳은 키예프 

공국,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전 국

토의 90%를 차지하는 풍요한 흑

토에서 생산되는 곡식과 작물로 

축복받은 땅에 서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구 소련시절에는 '연

방의 빵바구니'로 불리우며 생산된 

곡물들로 러시아를 먹여 살렸고, 

얼지 않는 항구를 염원해온 소련

해군에게 흑해연안의 오뎃사와 세

바스토폴은 무적의 흑해함대라는 

자부심을 준 나라입니다.

키예프(Kiev)의 가장 큰 자랑은 

드니프로강과 우거진 숲 시내 곳

곳의 크고 작은 공원입니다. 유럽

에서 녹지비율이 가장 높지요. 런

던의 녹지비율은 인구 1인당 12평

방미터인데 키예프는 23평방미터

랍니다. 사거리 길을 건너면 공원

이 나타나고 다시 걸어가면 또 나

옵니다. 드네프르 강을 제하고도 

시 전체의 3/4이 숲과 녹지입니다.

키예프 시내에는 140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길 모퉁이마다 있고 

공원 안에는 크고 작은 조각상이 

한두 개씩 서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났으면 잘 살 수 있는 잠재력

이 큰 나라인데.... 시내 가로수는 

너도밤나무입니다. 크고 토실한 윤

기 나는 갈색밤알이 길거리에 널

려 있습니다. 모양은 밤보다 더 먹

음직하고 그럴듯한데 먹을 수가 

없어 ‘너도밤’인가 봅니다. 

5세기에 형성된 이 도시(Kievan 

Rus)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

루스의 기원입니다. 구시가(Old 

Town) 부리차야 볼로디미르스카

(vulitsya Volodymyrska)의 동북

부 주변은 역사적인 장소로 도심

에서 걸어서 다녀 올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11세기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성소피아사원에는 모자이

크와 프레스코가 잘 보전돼 있습

니다. 

드네프르 강은 일직선으로 흐르

는 것이 아니고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져 흐르다가 다시 합쳐지고 

때론  큰 호수 같이 넓은 강폭으로 

흘러서 흑해로 내려갑니다. 11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눈이 많은 추

운 겨울, 그 이후는 따뜻한 여름이

라는데 9월 초가을인데도 손이 시

리고 스카프 없이 외출하기는 쌀

쌀했습니다. 아직까지 여행자들에

게 잘 알려져 있는 곳도 꾸며진 곳

도 아니지만 소피아사원과 동굴사

원(라브라) 같은 세계문화유산을 

이곳 키예프에서 들여다볼 수 있

었습니다.

키예프대공(大公)(9-13세기)의 

시대로 키예프 러시아 또는 키예

프국이라고도 합니다. 창시자는 올

레크공(公)으로서 블라디미르(1

세) 때인 998년 비잔틴 황제의 누

이동생 안나를 대공비(妃)로 맞아

들이면서 그리스도교가 국교(정

교)로 됐습니다. 야로슬라프 1세(

재위 1019-1054)에 최성기를 이

루다가 1054년 키예프 왕가의 분

열로 블라디미르, 모스크바 등 여

러 도시국가가 독립하면서 키예프 

공국은 약해집니다. 

12세기말 유목민의 빈번한 공격

과 다른 러시아 공국들과의 전쟁

으로 세력이 쇠퇴하고 1240년 칭

기즈칸의 손자인 바투가 통치하던 

킵차크 한국(汗國)의 타타르인들

에 의해 10주간 저항하였지만 멸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자치 군

대인 '코자크'를 조직해 국토를 지

켜왔지만 주변의 강국 리투아니아

와 폴란드 카자크인들의 지배를 

받다가 1793년 러시아에 합병되고 

1917년에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연

방공화국이 됩니다. 종전 후 다시 

평화로운 농업국가로 돌아간 이 

나라에 아픔이 찾아온 것은 1986

년 4월 인류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

였던 '체르노빌'사건입니다.

핵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던 급

박한 상황 속에서 소방대원과 군

인들을 비옷만으로 유출 봉쇄작업

에 투입한 무지한 구소련의 처사

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했고, 일

대의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은 

철의 장막 속에 가리워진 채 침묵 

속에 죽어가거나 방사능 후유증에 

현재까지도 신음한답니다.

수많은 외침과 학살, 국토의 침

탈과 회복 속에서도 굳게 지켜온 

민족의식으로 끝내 독립을 쟁취한 

고집스러운 슬라브인의 땅, 키예프

는 2차 세계대전 중 도심부의 대부

분이 파괴됐지만 복구해 산업 및 

문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남아 있는 유적지와 건축기념물

들 중 러시아-비잔틴 양식으로 지

어진 가장 아름다운 교회건축물은 

상트소피야대성당(St .  Sof ia 

Cathedral)으로 11세기에 12명의 

사도와 함께 있는 예수를 상장하

는 둥근 지붕의 숫자와 러시아 특

유의 목조 건축형태로 건립되어 

키예프 공국의 기독교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1685-

1707년에 개조된 지금의 모습은 

창건 당시의 돌과 벽돌로 만들었

던 벽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

다. 키예프를 대표하는 사원으로 

많은 영적, 정신적 영향을 미쳤으

며, 17-19세기경 러시아정교회의 

신앙 및 사상 전파에 크게 공헌합

니다. 역대 대공이 대관식을 올리

고,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 

사신을 맞았던 곳이 바로 성소피

아 대성당이었고 중세러시아 최초

의 도서관이 창설돼 그리스, 불가

리아, 러시아의 희귀본이 소장되어

있답니다.

1037년에 야로슬라프 무드르이

(Yaroslav. 현자 야로슬라프)가 건

설, 금박 입힌 양파 모양의 둥근 지

붕 위로 솟아 있는 4층 종탑, 대주

교 관사, 식당, 서쪽 문, 남쪽 입구

의 종탑, 형제의 건물, 신학교를 건

축합니다.

소피아(지혜) 성당은 고대 키예

프인들의 예배장소와 복음 전도로

서 뿐만 아니라 문화·정치적 중심

지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외국사

절 접수 및 외국과의 협정체결 장

소로 사용되었으며, 키예프 최초의 

학교 및 도서관이 이 사원에서 시

작됐고 1990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예배드

리는 곳도 있고 수도를 하는 수사

들이 거주하는 수도원까지 다양한 

동부유럽의 오래된 성당중 하나. 

크고 유명하며 탁월한 건축물로 

바래어 희미해진 처음 만들어진 

모습이 남아 있는 모자이크와 프

레스코화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둥근 천정에 모자이크 

되어 있는 예수의 성상과 반원형 

벽의 성모 오란타와 내부 모습은 

17세기 이후 그대로입니다. 두 소

피아성당이 쌍벽을 이룬다는데 실

내가 어두워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사원에서와 같은 감동은 적었습니

다. 소피아 광장 입구의 76미터 아

름다운 종루는 바로크 양식으로 

1699-1706년에 세워졌습니다. 수

도원에는 야로슬라프 공의 대리석

관도 보존되어있고 관 앞에는 누

군가의 손길인 꽃이 놓여있었습니

다.

18세기 바로크 양식의 상트안드

레이(안드레예프스카야)교회는 성

소피아성당과 같이 현재 국립박물

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를 상대로 17세기의 우크라이나 

독립을 이끌었던 코자크 장군 흐

멜니츠키(1595-1657)의 말 위에 

탄 동상이 소피아와 미하엘 성당 

사이에 있습니다. 성미하엘 대성당

은 금 첨탑양식으로 11-12세기 첨

탑에 금을 씌우기 시작하여 금첨

탑의 시초라고 합니다.
<계속>

이메일: rome8700@hanmail.net

오금옥 선교사
(조지아 롬한인교회)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6)

키예프 곳곳에 있는 동네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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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말 정답

구소련 연방의 빵바구니 키에프, 소피아사원 등 문화유산 산재 

상트소피야대성당, 러시아정교회 신앙 및 사상 전파에 큰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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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교육학 혹은 기독교 교육학

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커리

큘럼(Curriculum)”이라는 말은 사

회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익숙

하게 회자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

래 “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Curere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명사형 중에 하나가 바로 “Cur-

riculum”입니다. 커리큘럼이라는 

단어의 뜻은 본래 ‘말이 달리는 길

(Course of race)’이며, 좀 더 풀어 말

하자면 “경주로를 (따라) 달리는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교육적 개념으로서의 커리

큘럼은 그 본래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체계와 

연속성이 요구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국어로는 “교육

과정”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크게 

벗어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듣고 흔히

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다

양한 교육책자들 혹은 교육 자료들

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흔히 

성경공부 교재로 사용하는 그런 교

육책자들 및 자료들 말입니다. 사실 

완전히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한인교회의 과제로서 

다루고자하는 커리큘럼은 좁은 의미

의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

한 넓은 의미의 커리큘럼입니다. 이

는 체계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가

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르칠 것들의 목

록 혹은 학년별로 시기별로 가르칠 

내용들 자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

한 이는 학습자들의 학습경험 및 학

습결과까지 포괄하며, 무엇을 직접 

가르치고, 무엇을 은연중에 가르칠 

것이며, 무엇을 가르치지 않을 것인

지에 대한 계획과 고려 또한 포함되

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여

섯 번째 미래적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한인교회가 그 교육을 위

해 바로 그러한 체계적이고 계획적

이고 의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하

고 또한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

다.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구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

냐하면, 무엇을 어느 때 누구에게 가

르칠지 계획이 서지 않는다면, 교육

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수 

없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라 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기

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

고 또한 체계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

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

라고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와 사역

자들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을 수립하는 것의 핵심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

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

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들에 답을 하는 것에 있습

니다. 먼저 담임 목회자와 담당교역

자들이 그리고 교육부 멤버들이 이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

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 우리 

자녀들과 성인 성도들을 위한 가르

침의 큰 틀을 세우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교회 커리큘럼 수립

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수립

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절반은 이룬 것이라 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나서 그간 체계를 세우

지 못했던 어린아이들부터 대학 청

년부에 이르는 다음세대들을 위한 

교육내용들 그리고 성인 성도들을 

위한 교육내용들을 차근차근 되짚

어보고 그 내용들에 질서를 부여하

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교들과는 달리 교회는 성경이라

는 단 하나의 근간이 되는 교과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찌 보면 훨씬 수

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인교회

에게 있어서 커리큘럼 수립이란 성

경지식, 크리스천의 영적생활, 크리

스천적 도덕, 덕목, 및 인격 함양, 교

리와 교리문답서, 생활에의 적용 및 

실천,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심화적 

단계, 또한 이민 자녀 혹은 이민자에

게 특별히 유용한 삶과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들까지 다양한 분야

들을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적재적

소에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그 후 이

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생산해

야 합니다. 

물론 직접 책자로 된(혹은 web) 

자료들을 만들 수 있다면 금상첨화

일 것이나, 형식보다는 내용 자체

가 중요하거니와 심지어 내용 자체

를 생산해내는 것이 불가능해도 괜

찮습니다. 이미 위에서 열거한 여

러 분야들에 대한 질 좋은 교육 자

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한인교회에게는 적재적

소에 배치한 교육계획들을 위해 최

적의 교육 자료들을 선택하는 지혜

가 당장은 실질적인 내용을 생산하

는 것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련

의 교육계획과 교육내용이 수립되었

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존에 있

는 교재들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신중

하게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

겠습니다. 

커리큘럼의 이슈만큼 “교육 백년

지대계”라는 말의 진가를 되돌아보

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커리큘럼을 수립하

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현

재와 미래를 위해 그 긴 교육여정에 

합당하고 적절한 이정표들을 세우

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

까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거

니와, 수 많은 우리 한인 교회들 중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 자

녀들과 성인 신도들을 교육하는 곳

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

다. 물론 미국 교회들을 위해 미국 

교단들의 교육부들 혹은 산하 출판

사들에서 나온 문서화된 커리큘럼

을 짜여진대로 주문, 구입하여 사용

하는 교회들은 더러 많이 만나보았

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개 교회 상황

에 맞게, 전체 교회의 목회방향에 맞

게, 우리 한인자녀들 및 한인어른들

의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자교회의 

자체 커리큘럼 없이, 심지어 미국교

회가 자신들을 위해 계획한 전체 커

리큘럼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저 그 

책자들만 빌려서 구색을 맞추는 것

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면 어째서 우리 한인교회가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

며, 어떻게 타계해 나가야 할지를 묻

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

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62)

6. 교회교육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커리큘럼: 체계적 계획 따라 가르치려는 교육내용 전반

장기적 안목으로 연속성과 체계를 갖고 교육에 임해야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www.chpress.net

     

매일가정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

다”는 뜻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단순한 믿음

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

든지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는 것은 기분 좋을 때나 형편이 나아질 때만 아니

라 고난을 받을 때나 괴로울 때나 평강을 누릴 때

나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

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순간순간 체험하

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능력

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우편에 계시

다”는 뜻은 “나의 오른 손에”라는 뜻인데 우편은 “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성도는 그 오른 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시편16:8) 월

시16편 결론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가 받아 누릴 축복입니다. 먼저 영육 간에 강건

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

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

리니”(9절)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오직 하

나님께서만이 나의 복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땅

에 있는 성도를 존귀히 여기며 모든 즐거움이 교

회에 있는 성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분 

사랑하고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그리고 성

령께서 이 심령에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을 

깊이 새기며 감사 찬양하는 성도,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성도님들은 

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 너무 기뻐서 결

국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이 이 기쁨을 억제할 수 없

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기쁘고!(시편16:9)화

주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는 뜻은 기쁨이 넘쳐서 더 이

상 속으로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에도 “my 

tongue rejoices”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내 입술

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에 나의 육체도 평강가운

데 안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

진 축복은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안전

히 거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도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이 몸도 병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

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

고 회복시켜주시고 쉼을 누리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시편16:9)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축복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10절).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즉 “생명, 내 자신”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음부

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

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안전한 것이 아니

라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가서도 영광스럽게 부활

해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와 사도 바울은 이 구절로 예수그리스도의 부활

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

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사

망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시편16:10-11)목

시17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말

로 “탄식의 기도”라고 돼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는 다윗이 악인들이 괴롭히는 세

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간구하는 

기도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어

떻게 감당하며 나갔는가에 대한 간증입니다. 먼

저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습니

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귀울이소서”

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다윗은 지금 하나님

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잘못된 것을 고쳐주

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

직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내가 잘했

다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버

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금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시편17:1)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정직함이 필요합

니다. 비록 잘못했을 경우에도 역시 하나님의 의로

우심을 붙잡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롬

은 “오 하나님이여, 정직한 자의 소리를 들으소서, 

메시야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주석했습니다. “

부르짖음에 주의 하소서” 이 구절은 다윗이 얼마

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

다. 이 기도는 그저 입으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심정을 통하는 마음으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

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 울음과 같다면 더 주

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

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

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같은 기도를 반복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솔하게 계속 기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

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에 귀를 귀울이소서!(시편17:1)토



2014년 6월 21일 토요일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본사방문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소희 찬양사역자가 11일 오전 본사

를 방문, 그의 첫 앨범인 ‘서소희 주님

과 거닐다...’와 함께 자신의 사역을 소

개했다. 

그녀의 찬양사역은 대학 입학과 함

께 시작됐다. 당시 ‘찬양하는사람들’ 

여성보컬로 활동을 시작해 전국을 돌

며 찬양을 불렀다. 특히 군부대를 돌

면서 군인들 특성에 맞는 집회와 간

증을 하던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

께서 어린 나이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서소희 사모는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방송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곳이면 기쁨으

로 달려가 사회자로, 찬양사역자로 섬

겨왔다. 

이처럼 찬양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커갈 즈음 동역자들의 권유를 받고 

용기를 냈다. 그는 오래전 자신에게 

닥쳤던 방황의 순간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꼈던 그 시절에 적어 

두었던 글귀들을 들춰내게 됐다고 말

한다.  

“모태신앙이 뭔가 무디다고 하잖아

요? 그런데 저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방황하고 죄가 내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참담함이 찾아왔

지요. 그때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입

원하게 됐어요. 한밤중에 병실 창가

를 내다보며 무수히 빛나는 불빛 속

에서 고요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의 눈길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느

끼게 됐죠. 주님이 날 바라보시며 돌

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하고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아버지를 떠

나지 않겠노라고, 평생 그 사랑에 보

답하리라고, 주님과 함께 걸으리라

고... 이제 그 사랑을 내 노래에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서소희 사모 첫 앨범 ‘주님과 거닐

다...’에는 11개의 곡이 수록돼 있다. ‘

그 길을 가렵니다’, ‘내 맘이 낙심되

며’, ‘나를 다시 살리셨네’, ‘주님과 거

닐 때’, ‘나 때문에’, ‘주가 부르지 아니

하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나의 죄

를 씻기는’, ‘나를 숨 쉬게 하네’가 수

록되었고 첫 곡과 두 번째 곡인 ‘그 

길을 가렵니다’와 ‘내 맘이 낙심되며’

가 반주곡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

다. 

첫 앨범을 발표한 서소희 사모는 

어머니 김선호 목사와 아버지 서경진 

집사가 영적인 멘토이며 든든한 기도

후원자라고 말하며 남편 윤재홍 전도

사(아름다운교회)와 앨범이 출반되도

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표했다. 

앨범구입 및 사역에 관한 문의는 

(213)864-4192, soplease11@gmail.

com 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주님과 거닐다...’ 첫 CD 발매
병실 창가에서 주님과 평생 동행 다짐의 결과 

서소희 사모
(찬양사역자, 복음방송 아나운서) 

www.chpress.net

인/터/뷰

지난달 20일부터 3박4일 동

안 캐나다 토론토 매리옷 호텔에

서 개최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제38회 정기총회에서 총

회장으로 당선된 정관일 목사(캐

나다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와의 

지상 인터뷰를 게재한다. 

정관일 총회장은 “마지막 때 우

리가 할 일”(막16:15)이라는 주제

에 맞춘 개회설교에서 “지난해 총

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

며, “그러한 결실이 있기까지 총

회산하 교회들과 임원들의 수고로 

나타난 총회의 저력과 교단을 향

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

한다. 그러나 앞으로 나갈 길은 간

단치는 않다. 아직 남아있는 일을 

어떻게 수습해나가는가 따라 총회

의 미래가 있다”고 말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

면 더 큰 일을 만날지 모른다”며 선

교하는 총회 상을 강조했다.

1.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

먼저 부족한 사람이 거대한 총

회 책임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본 

총회 안에 유능한 인물이 많음에

도 저 같은 비천한 종에게 직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시대

에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을 믿고 총회가 요청하는 일이 있

을 때 언제라도 최선을 다해 헌신

하겠습니다.

 

2. 임기동안 총회를 위해 특별

히 계획하는 것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1978

년 총회조직 후 금년에 38회째를 

맞는, 미주뿐 아니라 세계 도처)

에 있는 최대 교단으로 30여 노회, 

650여 목회자, 1250여 교회로 구

성돼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신조는 개혁주의를 근간으로 오

직 성경만 믿고, 성경만 신앙생활

의 유일한 법칙으로 따르는 대표

적인 교단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지상 명령인 선

교정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선교 중심적인 총회로 거듭나 신

령한 영력을 구비하고 교회의 에

너지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여 개 

교회가 부흥 성장하도록 할 것입

니다. 선교를 실천하도록 정책을 

구체화하여 지교회에 전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

해 총회내 세계선교회(회장 이용

걸 목사)와 협의하여 회원교회들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

도록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총회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데 선교와 전도를 안하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비본질적인 곳

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

다. 그러면 결국 교회가 약해지고 

총회가 약해집니다. 총회가 이탈

자들과의 당면 문제 때문에 약해

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감

당해야 할 선교(전도)를 안하면 약

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총회와 교회의 원천적 사명의 문

제인 선교와 전도로 돌아가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3. 섬기는 교회 소개

가든교회는 토론토 시내에 위치

하고 있으며 1989년 7월 개척했습

니다. 금년 7월 6일로 25주년을 맞

이하게 됩니다. 시무장로 7명, 부

교역자 10여명, 영아부로부터 청

년부, 장년부, 주일 출석인원은 합 

430명 정도입니다.

목회철학이라고 한다면 말씀 중

심은 물론이고 특히 기도로 목회

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는 잠들

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라는 목회 비전을 갖고 일년 365

일 새벽기도회를 쉬지 않습니다. 

매일 밤 9시 자유기도 시간으로 문

을 열고 한 달에 한번 마지막 주일

에 8시간 철야기도를 실시합니다. 

수요일 낮에는 여성기도회 등으로 

가든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

입니다. 목회 원리, 신앙적 승패가 

첫째 기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보

는 견해

이 시대는 물질문명(문화)이 현

대화하는 가운데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의존 신앙이 퇴색해 가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성경 중심 신앙

을 위축시키므로 교회(기독교)의 

순수한 순교적인 신앙을 찾기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

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회개와 단

순한 기도운동이 아닌 혁명의 불

씨가 교단적으로 점화되지 않으

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교회로

써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형교회들의 비리도 법

정 비화로 번지고 있는 부끄러운 

현상을 한국교계나 미국교계나 동

일하게 복음 전도의 길을 가로막

고 있는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봅

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평신도까

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회개로 

시작되는 성결 기도 혁명이 일어

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

까지도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힘없는 교회가 됩니

다. 영적 부흥이 와야 합니다. 교

단 안에서도 정말로 영적쇄신의 

깃발을 든 젊은 사람, 교단을 각성

시킬 새 인물, 조나단 에드워드, 웨

슬리 같은 인물이 나오기로 간구

합니다.

 
5. 미주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조언은?

첫째, 모든 교회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기도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고, 개 교회의 일로 분쟁을 

일으켜 노회나 총회까지 분열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분

쟁으로 주님의 몸의 아픔이 더 이

상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둘째, 모든 개개인 성도들은 그

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다운, 양

심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으로 세

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전도가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

다. 무엇보다도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불)을 속에 지니고 있는 자들

임을 의식하는 성도가 됐으면 합

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선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문제해결 앞서 근본적 사명인 전도와 기도 힘써야

교단 각성시킬 영적쇄신의 깃발 든 새 인물 기대

정관일 목사 (캐나다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


